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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리스크 管理制度의 導入이 保險社에 미치는 影響*
1 )

1. 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배경

□ 보험사를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의 존재

о IMF체제 진입이후 金融環境의 급변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보험사 고

유의 리스크 이외에도 金利, 換率, 信用 및 가격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

에 노출되어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金融機關의 生存을 위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о 매킨지사의 Dominic Casserley씨는 금융기관의 破散事例分析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파산을 피하고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о 동 조건들은 리스크집중의 회피, 신상품에 대한 리스크 이해, 리스크

의 가시화(檢討, 分類, 定量化, 比較)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1),

о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향후 금융기관의 생

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금융기관 감독시 리스크관리 중심의 監督體系 확립 필요

о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보험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 지도 및 관리실태를 중점검사하는 등 리스크관리감독을 추

진 또는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梁誠文 先任硏究員과 吳承哲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
으며, 본 논문의 내용은 보험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1) 한일경제연구소 譯, Dominic Casserley, 『금융기관의 생존전략(Facing Up to the Risks)』,
1995. 9.

IMF체제 진입 이후 보험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복잡다양화되어 리스
크관리가 금융기관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
라 보험사 감독시 리스크관리 중심의 감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험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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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о 최근 국내에서도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도입시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였음.

□ 이와 같이 경제금융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監督當局은 보험사들이 직면하

고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는 리

스크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감독함으로써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임.

2 . 리스크관리제도의 주요내용

□ 保險社 리스크管理規程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о 회사내 리스크의 효율적 감독 및 政策樹立 등 리스크 관리업무를 총괄

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조직의 설치, 리스크의 평가 및 허용한도 설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업무, 부문별 리스크 관리원칙과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о 또한 리스크관리제도의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체크리

스트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리스크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음.

□ 리스크 管理組織의 設置

о 보험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수립 등

리스크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

о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리스크한도 관리 및 대책

수립, 상품별 및 부서별 거래한도의 승인, 지급여력비율 관리 및 대책

보험사리스크 관리규정은 리스크관리조직의 설치, 리스크관리업무 ,
리스크 부문별 관리원칙 및 관리방법을 명기하고 있으며 , 리스크관
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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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리스크관리규정의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

о 회사는 리스크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리스크의 관리, 통제

및 보고 등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부서를 설치.

о 리스크관리부서는 회사전체 리스크의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전략 수

립,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타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의 업무를 수행.

□ 리스크 管理業務

о 회사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리스크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리스크

를 관리.

о 리스크관리부서는 각 리스크담당부서의 관리현황을 통보받아 회사전체의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보고.

о 리스크관리의 基本原則

- 리스크와 이익의 조화

- 리스크 허용수준은 사업목적 및 전략에 부합되게 결정

- 경영성과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측정/평가

□ 部門別 리스크 管理原則 및 管理方法

о 보험사의 리스크를 크게 5개 부문(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경영리스크)으로 분류하여 각 부문별로 리스크관리원칙

및 관리방법을 설정하여 각 보험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

о 리스크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리스크관리원칙 및 관리방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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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험사 리스크관리원칙 및 관리방법

리스크
종류 관리원칙 관리방법

보험

리스크

- 적정수준의 예정기초율 유지

- 예상손익분석을 통한 신상품개발

- 적절한 상품포트폴리오 분석

- 상품별 손익분석

- 손해율 및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적정성
검토

- 위험분산 대응책 수립

시장

리스크

- 국내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에 대한 각 거래한도 설정

-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감안
하여 상품거래

-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거래의 시
가평가

- 담당자별 투자한도 설정

- 거래상품별 리스크를 감안한 적정수준의
목표이익을 주기적으로 점검

- 거래의 정당성과 손익평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신용

리스크

- 건전성 관리지표 및 허용한도

설정

- 적정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 유가증권투자는 종목 및 산업별
로 분산투자

- 고객별 신용평가등급 및 크레디트라인
설정

- 신용주체별, 업종별, 계열기업군별 포트
폴리오 설정

- 신용분석시스템과 부실예상기업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 손실허용한도 및 손실발생액, 손실예상
액을 비교/분석

유동성

리스크

- 유동성 갭한도의 설정

- 기간별 유동성 전망분석의 시행

- 시장유동성을 고려한 자산포트폴
리오 구축

- 유동성위기를 대비한 위기관리대
책 수립

- 장단기 자급수급계획 작성

- 자산/부채의 기간별, 금액별 구성 규모

- 단기유동성자산 보유수준

-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흐름을 수반하는
거래는 소관부서와 협의

- 이자율에 민감한 자금조달 및 운영상황
을 정기적으로 분석

경영

리스크

- 사무리스크, 영업리스크, 법률리
스크로 구분하여 관리

- 거래행위와 관련된 법적문서 및 감독기
관에의 보고여부 확인

-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전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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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保險社에 미치는 影響 및 課題

가 . 리스크管理의 重要性 浮刻

□ 經濟構造가 다양해지고 복잡해 짐에 따라 보험사들은 항상 리스크에 직

면하고 있으며, 향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임.

□ 리스크관리는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체제 확인ㆍ검사차원보다 오히려 보

험사의 생존차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금번에 새로이 도입된 經營實態評價制度에서도 리스크관리는 검사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으로 선정되어 보험사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리스크管理制度의 도입에 따라 우선 보험사에서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별

도의 內部規程이나 指針을 작성하고 각사의 실정에 맞는 리스크 분류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리스크관리조직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о 리스크관리조직은 리스크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관리통제하

는 부서로서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임.

о 리스크관리조직은 각 市場營業部門과는 독립된 보험사 전체 리스크관

리를 하는 부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о 동 부문은 보험사 전체 리스크관리체제의 설계·관리, 정보의 수집·

가공 및 경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리스크 보고를 함.

- 특히 리스크 측정방법의 검토, 개선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스태

프가 필요하며, 사장에서 거래 및 리스크관리의 두 부문에 정통한 인

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

향후 보험사들의 리스크관리 중요성은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각 보험사에서는 각사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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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스크 관리조직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부서

보험리스크

담당

신용리스크

담당

시장리스크

담당

유동성리스크

담당

경영리스크

담당

계리인실

상품개발

계약조사

자산운용

대 출

자산운용

유가증권

자산운용

계리인실

경영지원

영업기획

재무기획

나 . 전산시스템 開發

□ 리스크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은 각 리스크별 명확한 업무정의와

관리항목 도출 등의 작업을 선행한 후 부문별 관리데이터를 統合管理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о 위험관리시스템은 우선 과거 실적 및 현재의 포지션에 대한 자료(보험

료, 대출, 채권 등), 외부 금융환경에 대한 豫測資料(금리, 통화, 경기

등) 및 내부여건 예측자료(유동성, 포지션변화, 현금흐름 등)들을 중심

으로 한 DB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о DB구축에 들어가는 정보는 정확하고 適時性을 가져야 하며,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Relational DB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2).

2) http / / mm .ew h a.ac.kr/ ∼jhkim /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형사의 경우 공동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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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또한 DB의 자료를 이용하여 危險管理 意思決定에 필요한 제반 보고서

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 만기갭, 듀레이션갭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과거 시장변수들의 가격 움

직임으로부터 미래분포를 예측하여 미래 금융환경하에서 보험사가 당면

하게 될 金融危險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

□ 국내 보험사들 중에서는 일부 大型社를 중심으로 각사의 실정에 맞는 리

스크관리 시스템을 설치중인 것으로 일려지고 있음.

о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나 여건이 되지 못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는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 經營者의 役割

□ 리스크관리에 있어 경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경영자는 적어도 다

음의 4가지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첫째, 리스크관리의 基本方針을 결정

о 리스크관리의 기본적 방침(시장부문의 전략목표, 관리할 리스크의 종

류, 리스크관리의 조직체계, 권한, 절차 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최고

경영자층에서 책정할 필요가 있음.

о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每期 각 부문의 리스크 上限을 결정

о 각기에 1회, 경영상의 最高意思決定機關으로 각 부문의 리스크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설정 및 주기적 점검 등의 측면에서 최고경영자
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리스크관리에 관한 충실한 이해와 아울러 정
기적으로 회사의 리스크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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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限度設定에 있어서는 각 부문이 이미 취급하고 있는 리스크량, 수익의

실적 및 목표, 보다 장기적인 경영상의 전략적 위치, 인적능력 등을 감

안하여 경영의 기본적 판단으로서 리스크 상한을 설정.

□ 셋째, 定期的으로 리스크의 상황을 파악

о 정기적으로 최소 월 1회는 리스크의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판단 및 지

시를 시행.

о 이 보고는 리스크 관리부문이 각 시장영업부문에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

하는 것으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리스크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

로 망라하는 것이 바람직함.

о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는 부문별, 상품별 혹은 리스크 요인별로 포지션액,

시가평가, 리스크량, 리스크 한도액과의 대비로 이해하기 쉽게 보고함.

о 또한 Loss Cut Rule의 운용상황, Stress Test3)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

분석함.

□ 넷째, 經營者 자신이 派生金融商品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

о 경영자가 파생금융상품 등의 시장거래의 기본적인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

이 특히 중요함.

о 최고경영자를 시작으로 리스크관리, 시장영업담당 임원은 물론 국제업무, 검

사, 심사, 경리 및 기획의 담당임원은 리스크의 소재, 현행 리스크 측정방법

의 구조, 測定結果의 의미(특히 그 한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о 경영자가 단순히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여 그 리스크에

대해 적극적인 提言을 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구축

을 지연시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함.

3) Stress Test는 일반적인 시장변화가 아닌 최악의 조건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상황에
서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의 결과는 경영자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경영의 con tin gency p lan에 반영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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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資料

1. 리스크 測定方法4)

■ 만기갭법

о 이 방법은 우선 자산 및 부채를 金利改定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金利改定이 일어나는 자산/부채를 金利敏感 자산/부채로, 金利

改定이 일어나지 않는 자산/부채를 金利非敏感 자산/부채로 따로 구분하

여 향후 예상되는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이익 증감을 분석하는 것임.

о 만일 이때 금리민감 자산이 금리민감 부채보다 크면 plus gap상태라고 하

며 이러한 재무구조를 갖는 기업은 향후 예상되는 금리상승시 이익을 얻

게 되는 반면, 금리하락시 손해를 볼 위험에 처하게 됨. 따라서 만기갭

은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측정하게 됨.

о 이 방법은 금리변화에 따른 이익변화를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없고, 자산

/부채의 장부가치를 사용함으로써 시장가치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며, 만기전 상환 및 차환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금리가 같은 폭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세우는 등 결점이 있음.

■ 듀레이션갭법

о 이 방법은 금리변화가 자산 및 부채의 純現在價値에 미치는 영향을 듀레

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임.

о 이 때 듀레이션이란 이자 및 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동 이자 및 원금의

현재가치로 가중평균한 만기를 의미함.

о 듀레이션갭법은 채권 등 시장성상품의 위험관리에 적합하며, 이는 자산/

부채의 듀레이션 측정을 통해 金利變化로부터 유발되는 자기자본의 시장

가치 변화를 예측하는 기법임.

4) http / / mm .ew h a.ac.kr/ ∼jhkim / 에서 발췌하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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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이 때 자산의 듀레이션이 부채의 그것보다 크면 듀레이션갭(자산듀레이션

- 부채듀레이션)은 陽의 값을 가지며, 따라서 이러한 금융구조를 가지는

기업은 금리상승시 자기자본 가치가 하락할 위험에 처하게 됨.

о 이 방법의 결점으로는 듀레이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시장자료가 부족하

며, 특히 만기개념이 불분명한 상품의 듀레이션 산출이 어려움.

■ 시뮬레이션법

о 이 방법은 금리, 환율 및 주가 등 市場價格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만기,

금리개정기일, 항목별 금액, 수익률 등의 예측을 통해 각각의 시나리오에

서 예상 B/S, I/S 및 현금흐름표를 산출해냄으로써 이익변화를 계량화는

기법임.

■ Value at Ris k

□ 定義 : 향후 특정기간내(보유기간)에 특정확률의 범위내(신뢰구간) 자산포

트폴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

로 통계적으로 예측하여 계산하는 방법임. 예를 들어 보유기간 1개

월, 신뢰수준 99%에서 VaR가 1억원이라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

는 최대 손실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1% 수준임을

의미함.

□ 算式 : VaR = W × α × σ × t1/2

단, W는 기초투자액

α는 신뢰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

σ는 표준편차

t는 투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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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計算方法

▲ 分散·共分散法

о VaR의 계산에 있어서는 우선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risk factor를

정하여야 하는데 risk factor에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을 들 수 있음.

о 다음에는 각 risk factor에 대하여 과거 데이터를 기초로 변동성(과거 변동

의 표준편차)을 산출하고 risk factor간의 상관관계 메트릭스를 작성함.

о 한편, 각 risk factor의 변동에 대한 자기의 포트폴리오의 가격민감도를

계산하고 변동성(volatility), 相關關係의 메트릭스와 가격민감도를 이용하

여 최대손실액을 예측함.

о 분산·공분산법은 risk factor의 변동, 나아가서는 포트폴리오의 가격변동

이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며, 변동이 정규분포인 경우 신뢰수준은 표

준편차를 몇 배로 하는 가에 의해 결정이 가능함. 예를 들면 표준편차의

2배를 취하면 신뢰수준은 약 97.5%, 또 신뢰수준을 99%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편차의 약 2.33배를 취하는 것이 됨.

▲ Monte Carlo Simulation법

о risk factor를 과거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변동성 및 risk factor간의 상관관

계의 메트릭스를 작성하는 것은 분산·공분산법과 동일함.

о 이 데이터와 일치하는 형태로 대량의 risk factor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

하여 각 시나리오별 포트폴리오의 가치의 변동을 계산함으로써 최대손실

액을 예측.

▲ Historical Simulation법

о Risk factor를 설정한 후 과거의 실제 risk factor의 변동을 기초로 하여 작

성한 시나리오에서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동을 계산함으로써 최대손실액

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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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의 特徵

▲ 統一的인 리스크 指標

о Var는 각종의 risk factor를 감안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損失額의 형태로 리

스크 크기를 표현한 지표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로서의 리스크 크

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자산종류별로 리스크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

о 경영자는 VaR를 이용하여 리스크 크기 전체를 파악하여 自己資本 등과 비교

하고, 또한 자산종류별로 리스크 크기와 수익성의 비교를 할 수도 있음.

▲ 統計的 手法의 導入

о VaR는 손실액의 예측에 있어 통계적 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의성을

배제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

о 통계적 처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장래를 예측하고, 가격변동이 정

규분포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이 반드시 이러한 전제와 일

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음.

▲ 利用目的에 적합한 設定

о VaR의 산출에 있어서는 보유기간, 信賴水準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이 설

정되어 이에 따라 수치는 크게 달라지게 됨.

о 예를 들면 과거의 데이터로서 장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과거의 많은

시장변동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반면 최근의 시장동향이 반영되지 않

고, 역으로 단기간의 데이터를 시용하면 최근의 시장동향은 반영되지만

과거의 시장동향이 반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시장의 변동이 작게 되면

VaR는 작게 계산될 것임.

о 또한 risk factor의 설정에 있어서도 금리구분, 상품간의 스프레드 파악 등

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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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이나 이용목적에 적합한 조건설정을 하고, 그 설정에서 발생하는

VaR의 특성이나 한계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Capital at Ris k

о CaR는 정해진 통계적 신뢰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예

상외손실에 대비한 자본(economic capital)으로 정의됨.

о 주어진 신뢰구간 하에서 VaR는 손실을 계산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CaR는 금융기관이 도산에 필요한 자본액을 계산하는데 중점을 둠.

о 주어진 신뢰구간은 도산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며, 보통 보험회사와 동

일한 신용등급을 갖는 채권이 향후 1년간의 不到確率을 사용하여 계산함.

о 따라서 CaR의 신뢰구간은 日日間 관리에 주로 사용되는 VaR에서의 신뢰

수준을 보다 엄격한 정의가 필요하며, 측정기한은 VaR와는 다르게 1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о 측정기한이 1년 이상인 경우 시간에 따라 대상자산의 위험노출정도 변화

를 고려하여 CaR를 계산.

■ RAROC(Ris k Adjus ted Return On Capital, 위험조정자본수익률)

о 이 방법은 미국의 Bankers Trust가 개발한 것으로 위험이 감안된 수익성

을 측정하는 일종의 종합수익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음.

о 이 방법은 대상자산의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운영위험 등 각종 위험도를

측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대상자산에 대한 자본투입액을 조정하고 동

조정자본 투입액에 대한 수익률을 산출하는 것임.

2. 外國 保險社의 危險管理 事例

□ 네덜란드 최대의 금융보험그룹인 ING는 그룹전체의 위험을 통제하고 감시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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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위험통제체계는 그룹전체내에서 각각 상이하게 도입되었으며, 위험정책위

원회(Risk Policy Committee)는 ING그룹의 위험상황, 수익 및 자본간의 건

전한 상태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ING그룹의 위험상황을 평가하고 관리하

고 있음.

о ING그룹은 은행부문과 보험부문으로 구분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부문의 위험관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계리 및 언더라이팅 리

스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보험부문의 위험관리방법

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함.

□ 信用리스크

о ING사는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S&P사의 신용등급 AA-(Moody's AA2)에

해당하는 신용상태를 가진 고정수익 투자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투자등급 이하의 채권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미만을 차지

하고 있음.

о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투자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적

절히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о 충당금은 분기별로 재검토되며, 1997 회계연도에 437백만NLG를 적립

( 96년에는 307백만 NLG).

о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처리를 하고 있음.

□ 市場리스크

о ING사는 시장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о 또한 부채와 고정수익 투자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거의 일치시키는 전

략을 취하고 있음.

о 그러나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長期投資를 할 수 없고, 투자규제가

있는 경우 ING의 자산부채종합관리전략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

우도 있음.

о 이 경우 ING사는 자산부채 매칭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본시장에

서 투자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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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또한 ING는 자산과 부채의 통화를 거의 일치시켜 환리스크를 방지하고

있음. 그룹사 중 非네덜란드(non-Dutch) 보험회사의 잉여금 투자에 대해

서는 투자에 따른 외국통화의 평균적인 위험에 대하여 최소 60% 정도

는 위험을 분산시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있음.

о ING사는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리위험을 보험계

약자에게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전가시키는 상품과 금리위험에 완

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о ING사는 금리변동이 동사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신규계약, 해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이자율이 1% 상승(감소)

하면 투자수익이 대략 0.4%정도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計理 및 언더라이팅 리스크

о 보험계리적 위험은 ING보험사의 요율수준, 부채에 상응하는 자산(통화

와 이자율의 민감도 뿐만 아니라 장부가치와 공정가치를 포함), 이자

율, 환율의 변동, 사망률, 질병율, 장애율, 상해율, 사업비율 및 일반적

인 시장조건의 변화를 고려한 지급여력 및 준비금의 적정성과 관련되

어 발생하게 됨.

о 규제는 통화와 이자율변동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일치시키는데 중점

을 두고 있음.

о 언더라이팅 리스크는 보험계약 인수시 발생하는 보험사 고유의 위험으

로서 인수위험이 큰 것은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감소시킴.

о ING보험사는 수리적 위험과 언더라이팅위험을 Actuarial & Risk

Control Department와 함께 ING 그룹수준에서 요율수준, 부채에 상응하

는 자산을 고려한 지급여력 및 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음.

о Actuarial & Risk Control Department는 상품설계, 계약인수, 보험료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위험특성(profile)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음.

о 여기에는 보험과 관련된 위험통제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보험사업부문

의 내재가치의 분석과 계산을 관리하는 지침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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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保險動向

1. 經濟金融動向

가 . 生産

□ 1999년 1/ 4분기 중 經濟成長率(實質GDP 기준)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수출도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4.6% 증

가하였음.

o 이러한 증가세는 4월과 5월 들어서도 지속되어 4월, 5월 중 생산은 각

각 17.1%, 21.8% 증가하고, 제조업평균가동률도 각각 74.2%, 76.5% 수준

으로 높아지는 등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生産面에서는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며 서비스업도 외환위기 이전

의 성장세를 회복하였음.

о 製造業은 경공업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중화학공업도 전기ㆍ전자제품 및

운수장비 등의 생산이 내외수요 증가로 호조를 보여 10.7% 증가하였음.

о 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이 계속 호조를 보인 데다 도소매업, 운수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6% 성장하였음.

□ 1999년 2/ 4분기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 판

매, 채산성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업황BSI가 1995년 3/ 4분기 이후 처음으

로 10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 4분기에도 경기상승기조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예상외로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자 각 경제연구기관들이 일제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였는데 정부출연연구소는 3.6∼4.3%, 민간

연구소는 5.2∼5.6% 수준으로 수정하였음.

1999년 1/ 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4.6%를 기록하였으
며 기업경기조사에 의하면 향후에도 景氣上昇基調가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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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消費 및 投資

□ 1999년 1/ 4분기 중 最終消費支出은 전년의 마이너스 증가에서 벗어나 5.0%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계소비 증대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임.

о 가계소비는 승용차, PC 등 耐久財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통

신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하였음.

о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도소매판매는 4월 들어 8.2% 증가하였고, 5월에

는 다시 8.9% 증가하여 2월 이후 큰 폭의 신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都市勤勞者家口의 소비 역시 1997년 4/ 4분기 이후 계속된 감소세에서 처

음으로 8.9%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о 금년 1/ 4분기 들어 소비의 확대(1,475천원)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의

黑字率은 25.2%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7.2%포인트 감소하였고, 평

균소비성향은 74.8%로 7.2%포인트 증가하였음.

□ 1/ 4분기 總投資는 설비투자(12.9%)의 증대에 힘입어 전년동기의 -20.6%에서

-4.3%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건설투자(-13.7%)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임.

о 4월, 5월의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9.4%, 43.3% 증가하여 1/ 4

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기계수주증가율도 각각 23.6%, 40.5%

로 높아져 앞으로도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о 1/ 4분기까지 부진하던 建設投資도 4월과 5월 들어서는 호전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음.

□ 설비투자의 확대 현상은 현재의 경기회복이 1998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정부의 적극적 浮揚政策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주가상승 등 消費主導型 경기회복이라는 우려를 점차 불식시키고 있음.

1999년 1/ 4분기 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으
며 이러한 회복세는 4월과 5월에도 지속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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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제성장률 추이

<표 1> 生産活動 및 支出項目別 增減率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5년 가격기준)
1997 1998p 1999p
1/4 1/4 2/4 3/4 4/4 연간 1/4

국내총생산(GDP) 4.9 -3.6 -7.2 -7.1 -5.3 -5.8 4.6

제 조 업 5.6 -4.6 -10.4 -9.1 -4.7 -7.2 10.7

건 설 업 -3.5 -3.9 -6.6 -10.1 -13.3 -9.0 -15.1

서비스업 6.6 -4.5 -7.4 -6.2 -3.4 -5.4 6.6

최 종 소비지출 4.1 -8.4 -9.7 -8.9 -5.8 -8.2 5.0

민 간 4.5 -9.9 -11.2 -10.4 -6.9 -9.6 6.3

정 부 1.7 1.3 -0.7 -0.6 -0.4 -0.1 -2.2

총고정자본형성 0.8 -20.6 -23.7 -22.2 -17.9 -21.1 -4.3

건 설 -1.9 -5.9 -7.8 -12.0 -13.7 -10.2 -13.7

설 비 4.2 -38.3 -46.1 -39.3 -27.4 -38.5 12.9

資料: 韓國銀行, 조사제2부 국민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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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國際收支

□ 1999년 5월 중 經常收支는 수출입차의 흑자에 힘입어 20.4억 달러의 黑字

를 기록하였으며, 자본수지는 IBRD 차관도입 및 한국통신의 DR발행 등

으로 2.9억 달러의 流入超를 나타내었음.

□ 5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輕工業製品의 수출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

화학공업제품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115.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5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內需用收入이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수

출용 수입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4.5% 증가한 94.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1∼5월 중 수출은 4.0% 감소한 533.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11.8%

증가한 441.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는 108.0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음.

5월 중 상품수지와 자본수지의 흑자로 20.4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고, 1∼5월 중에는 10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표 2> 국제수지

(단위: 억 달러)

1998. 5 1∼5 1999. 4p 5p 1∼5p

경 상 수 지 40.6 184.7 19.9 20.4 108.0

상품수지 42.1 177.0 27.2 24.6 122.7

자 본 수 지 -3.8 11.5 2.5 2.9 20.0
註: 수출 및 수입은 통관기준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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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雇傭 및 賃金

□ 예상보다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新規採用人力이 증가하고, 임금상승률

도 상승세로 반전되는 등 노동시장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

о 1999년 실업률 동향은 2월 8.7%, 3월 8.1%, 4월 7.2%에서 5월에는

0.7%p 하락한 6.5%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о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낮아짐에 따라 연초 1,760천명에 이르던 실업자도

1,406천명으로 감소하였음.

□ 고용동향의 선행지표적 성격을 갖는 求人人員도 1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5월에는 96천명으로 4월(101천명)에 이어 크게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о 5월 구직자 수 또한 250천명을 기록하여 求人配率(구인자 수/ 구직자

수)은 0.38로 증가하였음.

□ 1999년 1∼4월 중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임금총액은 1,502천원으로

전년동기(0.6%)보다 5.5%p 증가한 6.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초과근로 증가, 기업의 재무여건 개선 등에 기인한 것임.

□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는 있으나 실업율이 아직 높은데다 불완전취업

자의 비중이 높고, 가계의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아서 실제로 보험상품

에 대한 구매력이 증대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5월의 실업율은 6.5%로 낮아졌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
이 확대되고 임금상승률도 7.9%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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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金利

□ 최근 시장금리는 단기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및 외환시장의 안정 등

에 따라 長短期 市場金利가 하향안정화되는 추세를 지속하였음.

о 콜금리(1일물)는 금융권의 자금사정 호조, 외환시장의 안정화 및 정부

의 금리인하 정책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였는데 3월에는 4%대로

낮아졌으며 4월 이후에도 이러한 하향안정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о 會社債流通收益率(3년물)은 실물경제지표의 호전과 주가의 단기급등에

따른 통화긴축 우려로 금리상승기대가 형성되면서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1%포인트 정도 상승하여 8.3%를 기록하였으나 6월 들어서는

다시 8.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최근 장기금리의 안정은 實物經濟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자금수급구

조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도 다소 약화된

데 기인한 것임.

о 실물경제 회복의 가시화에 따라 금리의 상승세가 가시화될 것이나 물가상

승에 대한 우려감이 없고 기업들의 실제 資金需要도 확대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금리의 상승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3> 10인이상사업체 임금수준

(단위: 천원, %)
1998. 4 1∼4 1999. 4 1∼4

임 금 총 액 1,366 1,415 1,473 1,502
명목임금상승률 2.1 0.6 7.9 6.1
실질임금상승률 -6.2 -7.6 7.4 5.4
資料: 노동부

실물경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장금리는 하향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금리수준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추가적인 하락은 어려울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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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株式市場

□ 주식시장은 4월 들어 綜合株價指數가 700대에 접어들고 6월 말에는 900선을

상회하여 短期急騰場勢를 시현하고 있는데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함.

о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현상으로 시중자금이 期待收益率이 높은 주

식시장으로 이동하였음.

о 대내외 경제연구기관의 성장률 상향조정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의 증시도 호황을 보이고 있음.

о 주식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단위형금전신탁 등 주식관련 금융상품으

로 자금이 몰리면서 기관투자가들이 株式純買受를 대폭 확대하였음.

□ 주가 상승과 함께 1日 平均去來代金과 顧客預託金도 크게 증가하였음 .

о 1일 평균거래대금은 3월 1조 7,091억원, 4월 3조 5,644억원, 5월 2조

9,704억원, 6월 3조 7,306억원을 기록하였음.

о 고객예탁금잔액은 3월 5조 3,297억원, 4월 8조 9,119억원, 5월 8조 3,488

억원을 기록하였으며 6월에도 8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 5월 중순 이후 조정에 들어갔던 주식시장이 6월 들어서는 다시 상승세를

<표 4> 주요 시장금리 추이
(기간평균, 연 %)

1998 1999
8 9 10 11 12 1 2 3 4 5 6.24

콜 금 리

CD유통수익율
회사채유통수익율

9.5
11.2
12.4

8.4
10.4
12.5

7.3
8.1
10.0

7.0
7.7
9.6

6.7
7.7
8.3

6.2
7.0
7.9

5.6
6.7
8.6

5.0
6.6
8.6

4.8
6.2
7.6

4.8
6.2
8.3

4.8
6.4
8.1

註: 콜금리는 1일물, CD유통수익율은 91일물, 회사채유통수익율은 3년 만기.
資料: 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저금리ㆍ낮은 물가상승률ㆍ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ㆍ기업실적개
선 등으로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시중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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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о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12월 및 3월 결산 상장사들의 큰 폭의

당기순익 시현 예상,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 등과 같은 요인으로 주

식시장의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관련 금융상품으로의 資金流入이 지속되고 있음.

о 주식형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단위형 금전신탁 등 주식형 금융상품은 4월

중 14조 4,765억원 증가한 데 이어 5월 중에도 7조 4,761억원 증가하였으며 6월

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о 종전 금융기관수신 증가세를 주도해 온 은행 정기예금 및 투신사 공사

채형 수익증권은 감소하였음.

□ 저금리 추세와 주식시장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운용패턴도

국고채, 회사채 비중을 감소시키고, 수익률이 높은 주식 관련 금융상품의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특히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그림 2] 금리 및 주가지수 추이

<표 5> 주식형 금융상품 추이
(기간 중 증감, 억원)

1999.1 2 3 4 5
주식형수익증권 15,538 3,963 20,373 61,003 53,015
뮤추얼 펀드1 ) 4,481 649 982 9,722 2,826
단위형금전신탁2) - - - 38,218 24,551
고 객 예탁금 11,235 -8,841 13,130 35,822 -5,631
계 31,254 -4,229 34,485 144,765 74,761

註: 1) 납입액 기준
2) 주식투자가 가능한 성장형 및 안정성장형 기준

資料: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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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換率

□ 원/ 달러 환율은 貿易收支 흑자지속, 海外投資資金 유입 등에 따른 외환공

급우위기조가 지속되어 3월 말 1,220원대에서 6월 하순에는 1,160원대로

하락하였음.

о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주

식시장의 활황이 계속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자금 유

입 등과 같은 요인으로 원화가치가 강세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전망기관들은 현재의 외환수급 여건대로 원화절상 추세를 용인할 경

우 1,100원 내외선까지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의 수급상황으로 보면 올 하반기 중 공급이 수요를 100억 달러 정도

초과할 전망이어서 정부의 외환수급대책이 불가피할 전망임.

о 정부의 개입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외화부실채권충당금의 달러

적립, 민간금융기관 단기외채의 조기상환 등을 통해 외환수요를 창출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지속ㆍ해외투자자금 유입 등과 같은
달러화 초과공급 요인으로 1,160원대로까지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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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 될 것임.

(이경희 연구원)

<표 6> 원/달러 환율 추이(기준환율)

(단위: 원, %)
1998 1999

10 11 12 1 2 3 4 5 6.24

연 월 말
1,313.8
(-26.5)

1,243.7
(-6.4)

1,207.8
(17.2)

1,175.3
(33.8)

1,222.4
(34.2)

1,224.7
(12.6)

1,176.4
(13.8)

1,186.3
(18.9)

1,157.9
-

연월평균
1,336.7
(-31.0)

1,294.1
(-20.7)

1,213.6
(22.3)

1,176.9
(45.0)

1,186.8
(36.8)

1,229.2
(22.5)

1,208.9
(15.1)

1,197.0
(16.5)

1,160.3
-

註: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절상율(+), 절하율(-)
資料: 한국은행, 국제부 외환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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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保險主要指標 動向

가 . 生命保險

1) 主要指標 推移

□ FY'98 생명보험산업의 收入保險料는 IMF구제금융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

의 영향과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新契約의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한 46조 7,004억원에 그쳤음.

о 저축성보험인 生存保險의 수입보험료는 크게 감소된 반면 보장성보험

은 증가하였음.

□ 支給保險金은 12.1% 증가하여 수입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인 46조 1,48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사업비는 조직감축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노력에 힘

입어 8.0% 감소하여 6조 6,011억원을 기록함.

□ 전반적으로 FY'98 생보산업은 IMF 구제금융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는 못하였고, 회계기준의 강화 등과 같은 요인으로 保險收支差(수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업비)는 크게 악화되었음.

о 보험수지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보험료 감소와 해약환급금의

증가에 따라 사업비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6조 490억원의 적자를 시현

하였음.

□ FY'98 말 생명보험산업의 總資産은 전년대비 1.6% 증가에 그친 92조

3,922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FY'95(20.8%), FY'96(19.5%), FY'97(9.2%)

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증가율임.

о 총자산의 1.6% 증가는 수입보험료 감소와 지급보험금 증가 등 보험영

업상의 실적과, 유가증권시가평가제 도입 및 대손충당금적립 기준 강

FY'98 생명보험산업의 실적은 事業費支出은 감소하였으나 收入保
險料가 4.7% 감소하고, 지급보험금 지출이 12.1% 증가하여 -6조원
의 保險收支差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도 1.6% 증가에 머물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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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 회계기준의 강화에 기인한 것임.

<표 1> 생명보험의 주요지표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총 자 산
909,2107 909,210 893,400 891,042 922,982 923,922 923,922

-1.6 9.2 -1.7 -0.3 3.6 0.1 1.6

수

지

상

황

수입보험료
163,547 489,559 110,021 101,733 142,525 112,725 467,004

22.3 28.3 -32.7 -7.5 40.1 -20.9 -4.7

투자수입
28,495 90,959 24,976 22,847 28,718 - 91,820

*

33.3 19.9 -12.4 -8.5 25.7 - -

지급보험금
172,674 411,760 127,343 111,245 116,662 106,233 461,483

63.8 67.8 -26.3 -12.6 4.9 -8.8 12.1

사 업 비
20,097 71,749 17,333 16,355 14,919 17,403 66,011

15.0 5.0 -13.8 -5.6 -8.8 16.6 -8.0

보험수지차
-29,224 6,050 -34,655 -25,867 10,944 -10,911 -60,490

-370.5 -91.1 -18.6 25.4 142.3 -199.7 -171.2

註: 1) 증감율은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의 경우 전년대비
2) *는 98년 4월∼ 99년 2월 실적치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추이

註: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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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營業 現況

가) 個人保險 現況

□ 個人保險의 수입보험료는 전년과 비슷한 33조 3,131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종목별로 살펴보면 생존보험이 29.3% 감소한 10조 2,761억원, 보장성보험

이 19.4% 증가한 7조 9,680억원, 생사혼합보험이 24.9% 증가한 15조 690

억원을 기록하였음(<표 2>참조).

о 保障性保險은 전년대비 1조 2,947억원 증가한 7조 9,680억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1%로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о 生死混合保險의 분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IMF 이후 유동성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판매한 슈퍼재테크보험의 높은 조달금리 때문에 단계적으

로 이를 축소하고 있음. 특히 99년 1∼3월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조

5,777억원 감소.

□ FY'98 개인보험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장성보험의 약진과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비중 감소로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혼합되어 나타

난 결과로 판단됨.

о 보험사 측면에서, 수익성 위주의 판매전략 추구로 사업비 부담이 낮고

유지율이 좋은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대되었고

о 소비자 측면에서도, 저보험료로 特定危險 또는 特定疾病에 대해 고액

보장을 해주는 무배당 보장성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

□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보험금 + 환급금 + 배당금)은 전년대비 1.6% 감

소한 26조 7,923억원, 保險金支給率은 전년대비 1.5%p 낮아진 80.4%로

나타났음(<표 3>참조).

전체 수입보험료 중 保障性保險의 비중이 17.1%로 높아지고 貯蓄性
保險의 비중이 낮아져 IMF구제금융 이후 생보사의 상품포트폴리오
가 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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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개인보험의 보험금지급율이 낮아진 것은 수입보험료 증가는 0.1%로 미

<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ㆍ수입보험료증가율ㆍ보험료비중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생존
보험

보험료 28,670 145,263 23,766 21,664 24,146 33,183 102,761

증가율 -21.5 -22.4 -17.1 -8.8 11.5 37.4 -29.3

비 중 17.5 29.7 21.6 21.3 16.9 29.4 22.0

보장성
보험

보험료 18,083 66,733 18,404 19,118 20,412 21,744 79,680

증가율 0.8 39.6 1.8 3.9 6.8 6.5 19.4

비 중 11.1 13.6 16.7 18.8 14.3 19.3 17.1

생사혼
합보험

보험료 67,604 120,651 45,245 42,072 31,545 31,827 150,690

증가율 245.2 196.0 -33.1 -7.0 -25.0 0.9 24.9

비 중 41.3 24.6 41.1 41.4 22.1 28.2 32.3

개인
보험계

보험료 114,358 332,648 87,416 82,855 76,104 86,754 333,131

증가율 54.5 20.6 -23.6 -5.2 -8.1 14.0 0.1

비 중 69.9 67.9 79.5 81.4 53.4 77.0 71.3

단체
보험계

보험료 49,189 156,910 22,604 18,877 66,420 25,970 133,873

증가율 -17.6 48.3 -54.0 -16.5 251.8 -60.9 -14.7

비 중 30.1 32.1 20.5 18.6 46.6 23.0 28.7

전 체

보험료 163,547 489,558 110,020 101,733 142,525 112,725 467,004

증가율 22.3 28.3 -32.7 -7.5 40.1 -20.9 -4.6

비 중 100.0 100.0 20.5 100.0 100.0 100.0 100.0

註: 증감율은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잠정치

미한 반면 지급보험금은 1.6%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특히 생사혼합보험

의 보험금과 생존보험의 해약환급금이 크게 감소하였음.

о 해약환급금은 전년대비 8.3% 증가에 그쳐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IMF 이후 실업 및 소득감소로 인해 生計性 資金을 확보하기 위한 해

약이 어느 정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타 금융권으로의 자금이탈

도 점차 감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개인보험의 事業費는 점포통폐합, 非稼動設計士의 해촉 등 생보사의 강도

높은 조직감축에 힘입어 전년대비 8.0% 감소한 6조 2,539억원을 기록하였

음(<표 4>참조).

о 사업비 지출의 감소에 따라 사업비율 역시 전년대비 1.6%p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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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를 기록하였는데 모든 보험종목에서 사업비율이 낮아졌음.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ㆍ지급보험금증가율ㆍ보험금지급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81,111 196,913 50,484 39,289 30,466 28,626 148,866

증가율 80.1 -28.4 -37.8 -22.2 -22.5 -6.0 -24.4

지급율 282.9 135.6 212.4 181.4 126.2 86.3 144.9

보장성
보험

지급보험금 6,224 17,481 7,209 7,887 7,528 7,464 30,088

증가율 35.7 -42.7 15.8 9.4 -4.6 -0.8 72.1

지급율 34.4 26.2 39.2 41.3 36.9 34.3 37.8

생사혼
합보험

지급보험금 26,398 57,916 21,643 18,775 18,264 30,287 88,969

증가율 100.6 -45.6 -18.0 -13.2 -2.7 65.8 53.6

지급율 39.0 48.0 47.8 44.6 57.9 95.2 59.0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13,732 272,310 79,336 65,952 56,258 66,377 267,923

증가율 81.1 -33.0 -30.2 -16.9 -14.7 18.0 -1.6

지급율 99.5 81.9 90.8 79.6 73.9 76.5 80.4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58,942 139,449 48,007 45,292 60,404 39,969 193,673

증가율 38.2 -54.9 -18.6 -5.7 33.4 -33.8 38.9

지급율 119.8 88.9 212.4 239.9 90.9 153.9 144.7

전 체

지급보험금 172,674 411,760 127,343 111,245 116,662 106,346 461,596

증가율 63.8 67.8 -26.3 -12.6 4.9 -8.8 12.1

지급율 105.6 84.1 115.7 109.3 81.9 94.3 98.8

註: 1) 보험금지급율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증가율은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은 전년동기대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나) 團體保險 現況

□ FY'98 團體保險의 收入保險料는 전년 대비 14.7% 감소한 13조 3,873억원

이며,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3.4%p 낮아진 28.7%를 기

록하였음(<표 2>참조).

□ 단체보험의 支給保險金은 보험금(57.3%)과 환급금(31.2%)의 증가로 전년

대비 38.9% 증가한 19조 3,673억원을 기록하였음(<표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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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반면 보험금지급액과 환급금지급액이

크게 증가하여 보험금지급율이 전년대비 55.8%p 높아진 144.7%를 기

록하였음.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ㆍ사업비증가율ㆍ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생존
보험

사업비 4,654 23,970 3,754 3,259 3,281 4,675 14,969

증가율 -19.4 48.1 -19.3 -13.2 0.7 42.5 -37.6

사업비율 16.2 16.5 15.8 15.0 13.6 14.1 14.6

보장성
보험

사업비 7,812 28,994 7,276 7,809 7,193 7,912 30,190

증가율 1.6 -23.4 -6.9 7.3 -7.9 10.0 4.1

사업비율 43.2 43.4 39.5 40.8 35.2 36.4 37.9

생사혼
합보험

사업비 6,510 15,004 5,549 4,508 3,548 3,775 17,380

증가율 108.3 -52.3 -14.8 -18.7 -21.3 6.4 15.8

사업비율 9.6 12.4 12.3 10.7 11.2 11.9 11.5

개인
보험계

사업비 18,975 67,969 16,579 15,576 14,021 16,362 62,539

증가율 14.4 -4.6 -12.6 -6.0 -10.0 16.7 -8.0

사업비율 16.6 20.4 19.0 18.8 18.4 18.8 18.8

단체
보험계

사업비 1,122 3,780 754 779 898 1,051 3,482

증가율 27.1 -8.6 -32.8 3.2 15.3 17.0 -7.9

사업비율 2.3 2.4 3.3 4.1 1.4 4.0 2.6

전 체

사업비 20,097 71,749 17,333 16,355 14,919 17,413 66,011

증가율 15.0 -4.8 -13.8 -5.6 -8.8 16.6 -8.0

사업비율 12.3 14.7 15.8 16.1 10.5 15.4 14.1

註: 1)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2) 증가율은 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연간은 전년동기대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о 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FY'98에 지속적으로 단행

된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금지급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 事業費는 전년대비 7.9% 감소한 3,482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사업비율은 2.6%

로 0.2%p 높아졌음(<표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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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募集形態別 現況

□ FY'98 모집형태별 初回收入保險料 비중을 살펴보면, 募集人에 의한 판매

형태가 전년대비 10.9%p 증가하여 74.0%를 기록하였으며, 會社直級은

23.2%로 전년대비 12.3%p 낮아졌음. 代理店에 의한 판매비중은 전년대비

1.4%p 높아진 2.7%를 보이고 있음(<표 5> 참조).

о 분기별 추이를 보면 1/ 4∼3/ 4분기까지는 모집인의 비중이 감소하였으

나 4/ 4분기에 들어 크게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회사직급의 비중은 크

게 낮아졌음.

о 모집인의 판매확대 현상은 個人保險과 團體保險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단체보험 시장에서의 모집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FY'98 보험사 그룹별 모집형태 비중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

방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에서 모집인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는데 특히 기존사와 외국사의 경우 모집인 비중 확대가 두드러짐(<표 6>

참조).

о 旣存社의 경우 모집인의 비중이 83.1%를 차지하며, 회사직급과 대리점

은 각각 14.8%, 2.1%를 보이고 있음.

о 新設社 중 全國社의 경우는 회사직급의 비중이 71.7%, 모집인과 대리점

은 각각 26.7%, 1.3%로 회사직급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신설사들의 다수가 기존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인보험보다 단체보험 판매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о 외국사의 경우 회사직급과 대리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모집인

의 비중이 84.9%로 높아진 것은 남성모집인 위주의 보장성보험 판매

전략을 더욱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초회보험료 기준 募集人의 모집비중이 74.0%로 높아졌으며, 특히 기
존사와 외국사의 모집인 의존 현상이 두드러져 80% 이상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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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개인
보험

회사직급 7.0 5.0 1.1 4.1 5.2 2.9 3.1

모 집 인 90.5 91.7 95.4 92.5 89.4 92.7 92.9

대 리 점 2.2 3.1 3.3 3.4 5.4 4.4 4.0

기 타 0.2 0.2 0.2 0.0 0.0 0.0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3,967 77,432 28,587 26,053 16,241 28,547 99,427

단체
보험

회사직급 59.7 57.2 57.9 59.4 43.7 42.3 48.1

모 집 인 40.2 42.7 42.0 37.2 54.8 57.6 50.7

대 리 점 0.0 0.1 0.1 3.4 1.5 0.1 1.1

기 타 0.0 0.0 0.0 0.0 0.0 0.0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6,718 108,820 15,019 10,541 38,368 16,503 80,430

전체

회사직급 28.4 35.5 20.7 20.0 32.3 17.3 23.2

모 집 인 70.2 63.1 77.0 76.5 65.1 79.8 74.0

대 리 점 1.3 1.3 2.2 3.4 2.6 2.7 2.7

기 타 0.1 0.1 0.1 0.0 0.0 0.1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686 186,253 43,606 36,594 54,609 45,050 179,858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표 6>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별 비중추이(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97 FY'98

기존사 전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기존사 전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전

체

회사직급 23.9 78.5 36.9 39.8 19.4 14.8 71.7 20.7 40.6 7.0

모 집 인 75.1 20.0 58.7 56.6 58.8 83.1 26.7 73.8 50.1 84.9

대 리 점 1.0 1.0 4.4 3.6 21.2 2.1 1.3 5.5 8.9 6.8

기 타 0.0 0.5 0.0 0.0 0.6 0.0 0.3 0.0 0.4 1.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9,339 32,929 5,275 18,526 183 139,462 19,643 5,989 14,299 465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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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市場占有率 現況

□ FY'98 收入保險料 基準 상위3개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72.2%로 전년대

비 5.0%p 높아졌으며, 기존6개사의 시장점유율도 81.7%로 높아져 IMF

구제금융 이후 시장집중이 심화됨.

о 1998년 8월에 단행된 생보사 1차구조조정 과정에서 3개 지방사와 1개

합작사가 퇴출됨으로써 합작사와 지방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1%,

4.5%로 낮아졌음.

о 생보시장에서 상위3개사로의 시장집중이 深化된 이유는 IMF체제 하에

서 보험계약자의 대형우량사 선호추세가 나타났고 脫退된 不實生命保

險會社 계약이 대형우량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임.

□ 市場集中度를 나타내주는 허핀달지수는 전년대비 0.0258p 높아진 0.1987

로 나타났음.

<표 7>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 ' 97 FY ' 98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상위 3개사 66.5 67.2 70.1 72.2 69.6 75.7 72.2

기존 6개사 74.0 75.8 80.8 81.4 79.1 84.2 81.7
전 국 사 15.9 12.9 9.0 8.5 11.1 7.8 9.3

합 작 사 3.5 4.5 4.1 3.9 4.6 3.8 4.1
지 방 사 6.4 6.5 5.6 5.6 4.8 3.6 4.5

외 국 사 0.3 0.3 0.4 0.5 0.4 0.6 0.5
허핀달지수 0.1809 0.1729 0.1845 0.1984 0.1787 0.2374 0.1987
註: 1) 영업정지 4개사(고려, 국제, BYC, 태양)의 실적은 1998년 12월에 인수사(제일, 삼성,
교보, 흥국) 실적에 반영되었음.

2) 허핀달지수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생보사 1차 구조조정 이후 시장집중도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상위3
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2.2%, 기존6개사는 81.7%로 전년대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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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資産運用 現況

□ FY'98 생명보험회사의 運用資産收益率은 전반적인 시장금리의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금융시장 환경의 안정화, 주식시장의 호전

등과 같은 요인으로 전년 대비 0.5%p 높아진 12.2%를 기록하였음.

□ 투자대상별 투자비중을 보면 유가증권과 부동산은 증가한 반면, 현ㆍ예금

및 금전신탁, 대출금은 감소하였음.

□ 保險會計基準의 변경으로 유가증권이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들 각각의 비중은 7.8%(7조 1,768억원), 27.2%(25조 1,144

억원)이며 有價證券 전체의 비중은 35.0%(32조 2,912억원)로 전년대비

9.2%p 증가하였음.

о 98년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주식 관련 간접투자 수

단인 수익증권 투자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전체 운용자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음.

о 회사채유통수익률의 하락과 투자위험의 증대 등과 같은 요인으로 회사

채 시장이 극도로 침체됨에 따라 회사채 비중이 전년대비 4.8%p 낮아

진 2.7%에 머물렀음.

□ FY'98 생보사 자산운용의 두드러진 特徵은 대출금 비중이 40% 미만 수준

으로 낮아진 것임.

о 이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으로 기업의 신규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보

험사 측면에서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주식시장의 회복으로 자산운용수익율이 12.2%
로 높아졌으며, 운용자산 중 수익증권의 비중이 18.7%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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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추이
(단위: %)

구 분
FY '97 FY '98

3/ 4 4/ 4 1/ 4 2/ 4 3/ 4 4/ 4

투 자
대 상
별
비 중

현예금및금전신탁 15.2 15.0 14.0 11.0 10.5 6.7

유 가 증 권 24.9 25.8 28.6 32.5 37.6 35.0
국 공 채 6.8 3.5 10.3 14.2 21.8 1.4

회 사 채 6.6 7.5 7.2 10.1 5.1 2.7
주 식 10.9 10.1 10.3 6.8 8.8 5.8

수익증권 - 4.1 - - - 18.7
대 출 금 47.1 45.9 43.6 42.5 38.0 35.6

부 동 산 7.6 8.1 8.4 8.6 9.1 9.4
기 타 5.2 5.2 5.4 5.4 4.8 13.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 산 운 용 율 94.8 94.8 94.6 94.6 95.2 89.9

수익률
총 자 산 9.5 11.0 11.2 10.4 12.8 10.2
운 용 자 산 10.0 11.7 11.9 11.0 13.5 12.2

註: 수익률은 분기평균 수익률이며 4/ 4분기는 연간수익률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이경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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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損害保險

1) 主要指標 推移

□ FY 98 손해보험회사의 總資産은 22조 4,29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총자산 중 有價證券의 비중이 증가(32.1% ⇒ 42.3%)하였는데 이는 간

접투자에 의한 受益證券 비중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며, 대출금의 비

중은 감소(22.4% ⇒ 15.8%)하였음.

□ 保險料收入은 IMF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하여

12.7% 감소한 14조 2,536억원을 시현.

о 특종보험(7.4% 증가)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 보험료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손해보험산업의 總營業利益은 전년에 비하여 적자폭이 더욱 커져 1조 2,244

억원의 赤字를 시현.

о 이는 보험영업의 적자 폭은 줄어들었으나, 자산운용의 이익 폭이 더욱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영업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보증보험사의

실적 악화(1조 5,976억원의 영업적자)를 들 수 있음.

о 국내 11개사의 총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하여 5.6배 증가(653억원 ⇒

3,665억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업성과의 결과로 국내 11개

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600억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2,193억원을

시현하였음.

о 이와 같은 호전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11개사의 경우 1,577억원

의 非常危險準備金을 적립하였음.

FY 98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실적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험
료 수입이 크게 감소 (12.7%)하였으나, 11개 일반사의 경우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크
게 증가 (600억→1,593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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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손해보험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총 자 산
199,440 199,440 200,924 211,021 222,149 224,295 224,295

2.4 22.9 0.7 5.0 5.3 1.0 12.5

원수보험료
43,422 163,183 39,478 37,575 31,749 33,733 142,536

2.4 21.2 -9.1 -4.8 -15.5 6.2 -12.7

순 보 험 금
16,769 59,466 16,214 4,201 13,816 13,117 47,348

8.2 15.4 -3.3 -74.1 228.9 -5.1 -20.4

순 사 업 비
10,241 38,523 8,242 9,365 8,138 8,167 33,912

8.9 13.6 -19.5 13.6 -13.1 0.4 -12.0

장기환급금
18,121 41,447 13,829 13,382 10,513 10,834 48,558

79.6 93.6 -23.7 -3.2 -21.4 3.1 17.2

보험영업이익
-6,814 -22,814 -18,827 1,212 -2,728 -1,412 -21,155

-8.1 - 167.5 -106.6 -325.1 -48.2 -7.3

자산운용이익
2,566 12,184 3,362 3,854 807 888 8,911

-19.4 12.1 31.0 14.6 -79.1 10.0 -26.9

총영업이익
-4,248 -10,630 -14,865 5,066 -1,921 -524 -12,244

0.3 - 249.9 -134.1 -137,9 -72.7 15.2

註: 1) 총영업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자산운용이익의 합임.
2)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대비 성장률임.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 純事業費는 전년대비 12.0% 감소한 3조 3,912억원을 기록하였음.

о 이는 IMF구제금융 이후 손해보험사들이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 경영효

율화를 추구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長期還給金은 전년도 93.6% 증가에 이어 FY'98에도 17.2% 증가하였는 데,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실직, 소득감소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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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營業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1) 種目全體

□ FY '98 보험료 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12.7% 감소한 14조 2,536억원을 시현하

였으며, 이러한 감소 추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표 10>참조).

о 原收保險料의 감소는 경기침체와 금융시장불안으로 인해 97년 12월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 성장율이 감소하였음.

о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의 성장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종보험은 7.4%의 증가세를 시현함.

□ 손해보험에서 長期保險이 차지하는 비중이 FY '98에 처음으로 40%를 초

과하여 42.4%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은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о 대부분의 다른 종목도 비중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о 다만, 특종보험만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신규수요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의 合算比率은 전년도에 비하여 3.0%p 높은 115.1%를 기록하였음.

о 손해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2.3%p 높은 89.6%를 시현하였음. 자동차보험

을 비롯한 일반손해보험종목의 손해율은 개선되었으나, 장기·개인연금

및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사업비율은 25.5%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7% 증가하였음. 특히, 자동차보

험과 특종보험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경영환

경의 악화에 따른 경쟁심화의 결과로 보여짐.

FY '98 보험료 수입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7% 감
소한 14조 2,536억원을 시현하였으며, 합산비율 또한 전년에 비하
여 3.0%p 증가한 115.1%를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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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 97 FY '98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화 재
보험료 637 3,216 747 668 739 581 2,735
성장율 -25.7 -10.3 17.3 -10.6 10.6 -21.4 -15.0
비 중 1.5 2.0 1.9 1.8 2.3 1.7 1.9

해 상
보험료 1,175 3,986 1,003 885 905 945 3,738
성장율 14.5 -3.9 -14.6 -11.8 2.3 4.4 -6.2
비 중 2.7 2.4 2.5 2.4 2.9 2.8 2.6

자동차
보험료 13,203 61,765 14,098 13,802 13,202 11,703 52,805
성장율 -19.5 2.4 6.8 -2.1 -4.3 -11.4 -14.5
비 중 30.4 37.8 35.7 36.7 41.6 34.7 37.0

보 증
보험료 6,092 12,939 3,882 3,004 -1,928 1,150 6,108
성장율 92.6 99.2 -36.3 -22.6 -164.2 -159.6 -52.8
비 중 14.0 7.9 9.8 8.0 -6.1 3.4 4.3

특 종
보험료 1,944 8,425 2,461 2,227 2,208 2,156 9,052
성장율 -9.3 17.8 26.6 -9.5 -0.9 -2.4 7.4
비 중 4.5 5.2 6.2 5.9 7.0 6.4 6.4

해외원

보 험

보험료 279 789 228 231 168 232 859
성장율 55.0 59.4 -18.3 1.3 -27.3 38.1 8.9
비 중 0.6 0.5 0.6 0.6 0.5 0.7 0.6

장 기
보험료 18,016 63,018 15,159 15,042 14,846 15,400 60,447
성장율 10.4 44.0 -15.9 -0.8 -1.3 3.7 -4.1
비 중 41.5 38.6 38.4 40.0 46.8 45.7 42.4

개 인

연 금

보험료 2,076 9,046 1,900 1,717 1,609 1,566 6,792
성장율 -10.0 3.8 -8.5 -9.6 -6.3 -2.7 -24.9
비 중 4.8 5.5 4.8 4.6 5.1 4.6 4.8

전 체
보험료 43,422 163,184 39,478 37,576 31,749 33,733 142,536
성장율 2.4 21.2 -9.1 -4.8 -15.5 6.2 -12.7

註: 성장률은 전분기 및 전년대비 성장률임.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2) 自動車保險

□ 자동차보험의 原收保險料는 5조 2,80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5%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에서의 비중 또한 전년도에 비해 0.8%p

감소한 37.0%를 시현하였음.

о 이와 같은 보험료 감소 추이는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가 본격적으

로 진전됨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40 -



국내보험동향

<표 11>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FY '97 FY '98

4/ 4 1/ 4 2/ 4 3/ 4 4/ 4

화재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68.5
59.8

47.8
61.0

50.0
56.1

55.2
58.3

56.1
60.4

합산비율 128.3 108.8 106.1 113.5 116.5

해상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50.2
49.0

29.4
44.1

36.0
45.5

40.3
46.8

43.9
46.2

합산비율 99.2 73.5 81.5 87.1 90.1

자동차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64.1
31.3

58.3
29.0

59.4
33.1

61.5
33.1

61.7
34.9

합산비율 95.4 87.3 92.5 94.6 96.6

보증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269.7
9.7

809.9
4.9

394.4
5.4

359.3
10.5

300.7
21.8

합산비율 279.4 814.8 399.8 369.8 322.5

특종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57.7
33.1

52.7
33.4

-21.6
38.2

58.1
39.5

57.1
36.9

합산비율 90.8 86.1 16.6 97.6 94.0

해외원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60.3
29.7

86.3
56.5

69.5
51.9

69.5
55.0

60.6
33.4

합산비율 90.0 142.8 121.4 124.5 94.0

장기보험
손 해 율

사업비율

91.6
19.6

94.2
17.7

94.2
18.8

94.1
18.2

93.1
16.9

합산비율 111.2 111.9 113.0 112.3 110.0

개인연금
손 해 율

사업비율

102.2
15.8

113.1
12.3

111.3
12.7

111.6
11.6

114.1
8.4

합산비율 118.0 125.4 124.0 123.2 122.5

전 체
손 해 율

사업비율

87.3
24.8

123.1
22.1

95.0
24.4

91.8
25.4

89.6
25.5

합산비율 112.1 145.2 119.4 117.2 115.1

註: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資料: 손해보험회사, 사업실적표 , 각 월별.

□ 합산비율은 96.6%로 전년도에 비하여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이는 손해율이 61.7%로서 전년에 비하여 2.4%p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경

쟁이 격화됨에 따라 사업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3.6%p나 증가하였기 때문임.

о 손해율의 개선은 자동차 사고율의 개선에 의한 것인데, 이는 자동차운전자의 높

아진 안전의식과 계속 진행되어온 교통사고관련 캠페인이 점차로 결실을 맺은

결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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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

□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6조 447억원, 6,79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 24.9% 감소하였음.

о 동 보험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4%, 4.8%로 장

기보험은 전년 대비 3.8%p 증가한 반면, 개인연금보험은 전년 대비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실적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실직, 소

득감소 등으로 신규계약의 둔화와 해약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о 특히, 장기해약환급금의 경우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음 .

FY '96(1조 6,737억원)→FY '97(3조 797억원)→FY '98(3조 6,584억원)

□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장기보험은 전년 대비 1.2%p 감소한 110.0%,

개인연금보험은 전년 대비 4 .5%p 증가한 122.5 %로 나타났음 .

о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손해율은 모두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각각

93.1%, 114.1%를 기록.

о 사업비율은 모두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각각 16.9%, 8.4%를 기록.

(4) 保證保險

□ 보증보험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원수보험료가 전년에 비하여 52.8% 감

소한 6,108억원을 시현하였음.

о 이와 같은 보증보험 원수보험료의 감소는 보증보험이 預金者保護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실에 따른 양대 보증보험사의 합병으로 보

증보험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보

증보험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3.6%p 감소한 4.3%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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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의 손해율은 300.7%로 전년에 비하여 31.0%p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음.

о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不到企業의 속출과 종금

사 등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해 보험금의 지급이 크게 증가하였

고, 求償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에 기인함.

о 사업비율 또한 전년도의 9.7%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21.8%를 시현하

여 사업비 집행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5) 其他保險

□ 특종보험만이 전년도에 비하여 7.4 % 성장한 9,052억원을 시현하였으

며,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도 1.2%p 증가한 6.4 %를 보이고 있음 .

о 화재 및 해상보험은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15.0%, 6.2% 감소한 2,735

억원, 3,738억원을 시현하였음.

□ 동 보험종목들의 합산비율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이 116.5%, 해상보험이

90.1%, 특종보험이 94.0%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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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募集形態別 現況

□ FY '98 모집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원수보험료 14조 2,536억원 중 회사

직급 10.3%, 모집인 46.6%, 대리점 42.5%, 공동인수 0.5%로 나타났음.

о 모집인과 대리점의 경우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회

사직급과 共同引受는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о 특히, 공동인수의 모집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이 안정되면서 불량물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데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음.

□ 향후에는 DM, TM, Internet판매 등 다양한 모집채널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집채널별 비중이 점차 多元化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모집채널 비

중은 점차 감소할 것임.

<표 12> 손해보험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 '97 FY '98

4/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회사직급
모 집 인
대 리 점
공동인수

20.3
39.0
39.7

1.0

13.2
43.9
41.1

1.8

15.3
44.2
39.7

0.8

13.6
45.4
40.5

0.5

9.2
46.8
43.6

0.4

1.1
51.1
47.5

0.3

10.3
46.6
42.5

0.5

원수보험료 43,422 163,183 39,478 37,575 34,955 33,733 142,536
註: 공동인수계약은 손해보험공동인수, 해상·보세화물공동인수, 원자력공동인수, 자
동차보험특정물건공동인수 계약을 말함.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모집인 및 대리점에 의한 모집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회사
직급 및 공동인수에 의한 모집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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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市場占有率 現況

□ 손해보험회사의 규모별 시장점유율 추이는 價格自由化 등의 경쟁요인에

따라 대형사와 소형사간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о FY '98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2.4%p 증가한 51.7%를 기

록하고 있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0.3%를 유지하고 있음.

о 이와 같이 상위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가 IMF체제

이후 會社認知度 및 財務健全性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전년도 0.1231에 비하여 다소 증가

한 0.1320로 나타났음.

<표 13> 손해보험 그룹별 점유비 추이(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 '97 FY '98

3/ 4 연간 1/ 4 2/ 4 3/ 4 4/ 4 연간

점유비

상위1개사 23.8 24.3 24.2 25.1 25.4 25.1 25.5

상위3개사 46.8 49.3 49.3 50.2 51.8 51.3 51.7

상위5개사 66.4 68.5 67.4 68.9 72.3 71.9 71.5

일반사 계 85.7 91.8 89.9 91.7 96.3 96.2 95.4

전 업 사 14.1 7.9 9.8 8.0 3.3 3.4 4.3

외 국 사 0.2 0.3 0.3 0.3 0.3 0.3 0.3

허 핀 달 지 수 0.1186 0.1231 0.1214 0.1255 0.1329 0.1312 0.1320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가격자유화의 영향으로 대형사와 소형
사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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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資産運用 現況

□ FY '98 자산운용수익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0.4%p 증가한 11.8%를 시현하

였으며, 총자산수익율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9.6%를 시현하였음.

□ 자산운용율은 80.9%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p 감소하였으며, 투자대상

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현·예금 12.3%, 유가증권 42.3%, 貸出金 15.8%,

부동산 10.5% 등으로 나타났음

о 유가증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FY '98 3/ 4분기 이후 증시 호황에

힘입어 間接投資에 의한 수익증권의 비중(유가증권의 42.0%를 차지)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14>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추이

(단위 :%)

구 분
FY ' 97 FY '98

4/ 4 1/ 4 2/ 4 3/ 4 4/ 4

투자대상별

자산비중

현 예 금 18.6 18.7 16.1 13.1 12.3
유가증권 32.1 33.2 39.3 41.5 42.3

국공채 10.7 9.5 12.2 10.8 10.2
회사채 5.9 5.8 5.5 4.3 3.5

주 식 11.3 11.1 10.5 8.1 7.1
대 출 금 22.4 20.7 17.8 15.7 15.8

부 동 산 8.8 9.0 9.6 9.7 10.5
기 타 18.1 18.4 17.2 20.0 19.1

자 산 운 용 율 81.9 81.6 82.8 80.0 80.9

수 익 율
운용자산 11.4 11.3 11.3 11.4 11.8

총 자 산 9.3 9.2 9.3 9.2 9.6

註: 1) 투자대상별 자산비중은 기별 누적치의 비중임.
2) 수익률=2×투자수익÷(연초 또는 분기초 자산＋기말자산－투자수익)×12/ m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 각 월별.

자산운용수익율은 11.8%로 전년대비 약간 상승하였으며, 총자산 중
간접투자에 의한 수익증권의 비중이 증가하여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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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支給餘力 現況

□ FY '98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99.5%p

증가한 256.1%로 나타났음.

о 이는 손해보험사의 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당기순이익 및 비상위험준

비금의 증가, 자산재평가에 의한 자본잉여금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임.

о 해동화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專業社의 지급여력비율은 -606.7%로 전년에 비하여 289.7%p 감소하였음.

о 이는 서울보증의 보증보험금 지급규모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에 기인

하는 것임.

□ 향후의 지급여력정책이 손해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급여력제도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각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임.

<표 15> 국내 11개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 '98 FY '97

증 감
지급여력(A) 지급여력기준(B) 비율(A/ B) 비 율

일반사 29,787 11,630 256.1 156.6 99.5

전업사 -23.780 3.919 -606.7 -317.0 -289.7

전 체 6,007 15,549 38.6 69.2 -30.6

資料: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FY '98 손해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99. 6. 5) .

(박중영 선임연구원)

FY '98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영업실적의 호전에 따라
전년 대비 99.5%p 증가한 256.1%를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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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保險制度 및 政策動向

가 . 生保 EU方式 支給餘力制度의 導入과 影響

□ 1999년 5월 21일 金融監督委員會는 생명보험회사가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추가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재

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지급여력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保

險監督規程을 개정함.

□ 개정된 지급여력제도는 EU방식을 골격으로 하여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편하였음 .

о 생명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는 EU수준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하

도록 하되 확보해야 하는 지급여력의 수준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매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

о 이는 IM F, IBRD 등 國際機構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도 부합되

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制度改善의 주요 내용>

□ 현행 0(零)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토록 하고 있는 기준을 지급여력기준

(책임준비금의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의 소정비율)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지급여력확보기준을 강화하였음.

о 지급여력구성항목은 지금까지 전액을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던 대손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생보사들은 외형성장 전략에서
철저한 손익관리 전략으로 경영전환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금리연동형상품 등 단기저축성 상품의 판매를 지양하는 등 이상
적인 상품포트폴리오의 재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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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조치명령 조치사항

100%초과 정 상 -

50∼100% 경영개선권고 증자 및 사업비 감축 등

0∼50% 경영개선요구 배당제한, 임원교체, 영업일부제한 등

0%미만 경영개선명령 계약이전 및 합병 등

국내보험동향

충당금을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定常 및 要注意 로 분류된 자산

의 대손충당금만 지급여력으로 인정 .

о 또한, 기존의 지급여력 구성항목중 법97조준비금은 삭제하고, 신계약

비 및 무형자산중 營業權은 차감항목으로 하였으며, 계약자배당안정

화준비금 및 자본조정은 지급여력 구성항목에 포함시킴 .

о 한편, 경영정상화 대상회사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여 지난 98년 8

월 금감위가 승인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14개사에 대해서

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2000년 9월 30일까지 개정기준

적용을 유보함 .

<참고사항>

· 지급여력기준 =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미상각신계약비)×책임준비금위험계

수(4%)의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위험계수×소정비율

· 소정비율

□ 지급여력 부족시 시정조치사항

구 분 소정비율 구 분 소정비율

1999. 9월말 6.25% 1999. 9월말 50.00%

2000. 3월말 12.50% 2000. 3월말 62.50%

2000. 9월말 18.75% 2000. 9월말 75.00%

2001. 3월말 25.00% 2001. 3월말 87.50%

2001. 9월말 37.50% 2001. 9월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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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改善의 影響>

□ 생명보험 지급여력제도가 주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범세계적인 수준

으로 개정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수준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 대내적으로는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 적정 지급

여력을 확보한 회사는 公信力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무한 경쟁적

가격자유화시대에서 보험소비자의 가입회사 선택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 .

□ 지급여력 기준항목 중 책임준비금에 비례하는 부분이 높아 貯蓄性保險 위주

의 영업은 지급여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므로 손익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저축성상품의 판매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상적인 상품 포트폴리오의 再構築이 필요할 것임.

□ 계약자보호 및 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감독방안으로 지급

여력 수준에 따라 가격수준의 탄력적 운용 및 配當率의 자유화 폭 등을 차

등화함으로써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가능할 것임.

(양성문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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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損害保險 支給餘力制度의 改正과 影響

□ 99년 6월 25일 金融監督委員會는 손해보험의 지급여력제도를 國際的整合

性에 부합하는 제도로 改正됨.

□ 개정된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는 EU방식을 준용하여 국제적 정합성

을 갖춤과 동시에 우리 실정에 맞게 개편하였음 .

о 一般損害保險은 「EU의 損害保險 支給餘力制度」를 준용, 과거의

경영지표 (손해율, 사업비율)를 이용하여 必要支給餘力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о 長期損害保險은 최근 개정된 생명보험의 지급여력제도 (「EU의 생

명보험 지급여력제도」와 유사)를 준용함으로써 동일 위험에 대

하여는 같은 지급여력기준을 설정, 제도운영의 透明性을 기하도록

하였음 .

<制度改善의 주요 내용>

□ 지급여력기준의 강화

о 일반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을 보험종목별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일반종

목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EU방식 준용)함 .

о 長期損害保險의 지급여력기준을 책임준비금의 1%에서 4%로 강화하

고 장기보험의 보유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을 마련함(생명보험 및

EU방식 준용).

※ 지급여력기준 일반보험의 지급여력기준 장기보험의 지급여력

기준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 개선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은 외형성장 전략에서
철저한 損益管理戰略으로의 경영전환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보험회사
의 지급여력수준에 따라 배당률 등 영업력의 차이가 나타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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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보험(다음 중 큰 값)

1년간 보유보험료 보험료기준 비율(17.8%)

3년평균 보험금 보험금기준 비율(25.2%)

- 장기손해보험(다음 중 큰 값)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장기손해보험 1년간

보유위험보험료 보험료기준 비율(17.8%)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장기손해보험 3년평

균 발생손해액 보험금기준 비율(25.2%)

□ 支給餘力項目의 調整

о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 자본항목을 추가함 .

о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 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을 지급여력에 산입함 .

о 차감항목을 개정하여 무형자산 을 지급여력에서 공제함 .

□ 措置基準의 變更

о 현행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부족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치

하고 있던 것을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시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3

단계로 조치토록 변경함 .

□ 경영정상화 대상회사(서울보증, 해동화재)에 대한 적용 유예

о 금감위에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정책의 일

관성 차원에서 계획이행기간까지는 개정안의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적기시정조치를 적용 유예함 .

현 행 개 정 안

지급여력

부족비율

에 따른

조치

- 0%미만
- 0∼50%
- 50∼100%
- 100%초과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지급여력

비율에

따른

조치

- 100%초과
- 50∼100%
- 0∼50%
- 0%미만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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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改善의 影響>

□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가 國際的 整合性을 갖도록 하여 손보사로 하

여금 적정한 지급여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

을 유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 대내적으로는 지급여력제도가 보험산업의 健全性指標를 나타내는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적정 지급여력을 확보한 회사는 公信力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무한 경쟁적 가격자유화시대에서 보험소비자의 가입회

사 선택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 .

□ 制度改善에 따른 支給餘力 및 支給餘力基準의 變化

о 개정안에 의하면 지급여력기준이 총 3,243억원이 증가하고 지급여

력은 777억원이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이 195.0%로 현행 256.1%

에 비하여 61.1%p 하락 (23.9%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о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이 전체 증가액 (3,243억원)의 91.4 %를 차

지하여 지급여력제도 강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

<표 1> 개정안에 따른 지급여력기준 변화

(단위: 억원, %, %p)

註: 11개사 기준( 99년 3월 말)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수준에 따라 가격수준의 탄력적 운용 및 배

당율의 자유화 폭 등을 차등화함으로써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

여력을 확대하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임 .

(박중영 선임연구원)

구 분 현 행 개정안
차 이
구성비

지급여력(A) 29,787 29,010 △777

지급여력

기 준

일 반 10,107 10,387 280 8.6
장 기 1,523 4,486 2,963 91.4
계(B) 11,630 14,873 3,243 100.0

비율(A/ B) 256.1 195.0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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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預金保險料率 差等化制度 導入의 影響1 )

□ 현행 預金保險制度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지대한 역할

을 수행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선택한 위험과 관계없이 일정율의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의 道德的 危險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о 이에 따라 예금보험요율의 차등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市場規

律의 提高와 健全性 監督機能의 强化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하

고자 하는 것임.

<制度改善의 主要 內容>

□ 生保社에 대한 預金保險料 차등 적용방안

о 생명보험의 경우 支給餘力比率을 기준으로 4%초과, 0∼4%, 0%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여 60점, 45점, 30점의 배점을 각각 부여하고 경영평가

지표는 다단계로 40점을 부여한 후 종합점수에 따라 4단계로 평가함.

о 경영평가 40점은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5단계 경영실태 평가를 20점으

로 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측정한 경영위험 평가를 20점으로 배정함.

□ 損保社에 대한 예금보험료 차등 적용방안

о 손해보험의 경우 支給餘力比率을 기준으로 250%초과, 100∼250%, 100%미만

의 3단계로 구분하여 60점, 45점, 30점의 배점을 각각 부여하고 경영평가지

표는 다단계로 40점을 부여한 후 종합점수에 따라 4단계로 평가함.

о 경영평가 40점은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5단계 경영실태 평가를 20점으

로 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측정한 경영위험 평가를 20점으로 배정함.

1) 본 자료의 내용은「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예금보험공사가 개최
(1999.4.15)한 공청회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 자료 참조 바람.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는 금융기관이 영업활동과정에서 부담하게 되
는 위험을 측정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
로 금융기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축소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道德的 危險을 防止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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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명보험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방안

지급여력비율
경영평가지표 총 점 등 급 보험료율

구 분 배 점

4%초과
0∼4%
0%미만

60
45
30

경영실태평가 : 20
경영위험평가 : 20

90점이상
80∼89
70∼79

70점미만

A+

A
B+

B

기준요율×80%
기준요율×85%
기준요율×100%
기준요율×115%

<표 2> 손해보험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방안

지급여력비율
경영평가지표 총 점 등 급 보험료율

구 분 배 점

250%초과
100∼250%
100%미만

60
45
30

경영실태평가 : 20
경영위험평가 : 20

90점이상
80∼89
70∼79

70점미만

A+

A
B+

B

기준요율×80%
기준요율×85%
기준요율×100%
기준요율×115%

<표 3> 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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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적용대상
금융권

1 안
은행, 종금, 보험권부터 동 제도를 먼저 적용하고 상호신용
금고는 제도도입을 1∼2년 미루며 증권·신협은 조기 도입
을 유예

2 안
은행, 종금, 손해보험부터 동 제도를 먼저 적용하고 상호신
용금고 및 생명보험업은 제도도입을 1∼2년 미루며 증권·
신협은 조기 도입을 유예

시행시기

1 안
은행, 종금, 보험은 사업년도 기준으로 2000년부터 시행토록하
고 상호신용금고는 제도도입을 1∼2년 후로 정함

2 안
은행, 종금, 손해보험업은 사업년도 기준으로 2000년부터 시
행토록하고 상호신용금고와 생명보험업은 제도도입을 1∼2
년 후로 정함

평가빈도
제도도입 초기에는 직전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년 1회 평가
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평가하
여 보험료율을 결정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한 적용방법

1 안 적정 평가지표 개발시까지 기준요율을 적용

2 안
국내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차등예금
보험료율 제도를 적용

<制度改善의 影響>

□ 金融機關經營의 道德的 危險 緩和

о 고정예금보험요율제도는 행정비용의 절감, 제도시행의 기술적인 용이성 등

장점이 있으나, 개별금융기관의 위험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보험요율이 적

용됨으로써 금융기관경영의 도덕적 위험을 조장하는 단점이 있음.

о 반면, 차등예금보험요율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활동과정에서 야기되는

危險을 測定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금융기관경영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健全經營을 誘導할 수 있음.

□ 市場規律의 强化

о 차등예금보험요율제도는 소비자에게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은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금융기관에 대한 監督機能을 提高함.

о 과다한 위험전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은 보험료 증가에 따른 상대적

비용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構造調整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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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 金融産業 競爭力 提高

о 금융기관은 자신이 선택한 위험을 예측·평가하여 최적으로 관리하려는 유인을

갖게되어 스스로 信用評價能力 및 危險管理能力의 개발을 위해 노력함.

о 차등예금보험요율제도는 금융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여 금융기관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고 정보생산기능을 제고하여 金融資源을 효율적으로 배

분할 수 있도록 함.

□ 金融危機의 事前豫防

о 감독당국의 適期是正措置와 함께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지속적으로 유

인하는 상호보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

에 예방함.

о 예금보험요율의 차등화는 금융기관 스스로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競爭力 强化의 여건을 조성할 뿐 아니라 시장규율에 의해 지속적

으로 금융기관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

□ 발생가능한 문제점

о 은행, 보험사 등은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아 아직 수익성이 취약한 상태

이므로 보험료차등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

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

о 금융기관의 부실심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기반이 약화될 수 있고 거

시경제측면에서 대출금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일반 고객들의 부담

이 늘어날 수 있음.

(박중영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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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電子署名法의 施行과 保險圈의 懸案課題

□ 99년 7월 1일부터 電子去來基本法과 電子署名法이 시행되어 우리나라에

서도 전자상거래가 개시됨.

о 모든 전자상거래에는 電子署名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電子署名 認

證이 있어야 함.

* 「電子署名認證」이란, 거래자(예: 보험사 및 보험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

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함.

о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나 소비자개인이나 전

자서명의 公認認證機關 (정통부장관이 지정)의 인증을 받아야 함 .

* 현재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금융결재원, 한국증권전산(주),

민간컨소시엄 등임.

□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유타주 등( 95년), 독일( 97년), 이탈리아( 98년)

등지에서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보안 및 가입

99년 7월 1일부터 電子署名法이 시행되어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
므로, 보험권도 이에 대응하여 관련법규정의 제정·보완이 필요하
며 보험사는 이에 대응한 시스템 구축 및 전략적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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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98년 3월에 미국의 NAIC의 인터넷마케팅작업반의 중간보고서에서 보고

된 바와 같이, 보험분야의 전자상거래시 문제가 되는 것은,

о 무허가보험사업자의 영업, 보험사기, 과장광고, 부실고지, 소비자보호 등임.

<保險電子商去來 導入時의 豫想問題點>

□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전자상거래로 보험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

에는 보험업법에 의거 보험사업의 許可 필요.

□ 보험모집의 중개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중개인 등록이나, 보험대리점

의 위탁계약 등이 필요.

□ 기존의 인가보험회사가 보험전자상거래 개시시에는, 전자상거래용 보험상

품의 인가(신고)가 필요.

□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일체의 募集文書圖畵(보험안내자

료)는 보험업법에 의거 규제를 받음.

о 특히, 장래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

는 바, 인터넷상에 허위광고를 게재할 가능성도 우려되므로 제도적 방

지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모집상의 모집행위도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대상이

되므로, 불공정모집행위 등에 대한 감독방법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무허가보험사업자의 영업, 무등록모집인의 영업, 보험사기, 고지의무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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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청약의 승낙시기 등의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행의

정착 및 보험사업자·보험가입자보호 차원에서 인증기관과 병행하여 보

험감독차원의 보험전자상거래보호를 위한 전산·제도적 보안장치가 필요.

<保險電子商去來 導入時의 課題>

□ 보험사업의 허가, 보험상품의 인가 및 모집행위·광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법

규를 개정·보완하여 보험전자상거래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

□ 전자서명법 발효에 따른 보험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보완이 필요.

о 자필서명과 전자서명과의 관계 명확화가 필요함

□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증권 및 계약서류 등 인터넷상의 제반

서류에 대한 보관 및 관리절차를 위한 규정의 마련 필요.

□ 保安問題와 관련해서,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간의 정보전송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소비자·보험가입자·제3자·해커 등에 의한 제공정보의 변

조·훼손의 방지장치 마련 필요.

о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바, 보험권에서의 인

터넷을 통한 보험판매는 거래의 안정성,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공동대응

형태(Gatew ay방식)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인터넷이 양방향성 및 효율성 때문에 대량의 자료유출이 가능하므로 개인

정보보호 유출의 문제가 상존하므로 제도적 방지장치 필요.

□ 結論的으로, 보험의 인터넷판매에 대한 규제 및 규정의 보완을 통하여 시

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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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후 보험산업에서 인터넷의 장래는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보험정책 및

회사정책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임.

(오승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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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交通法規違反經歷에 따른 自動車保險料 差等化

□ 1997년 11월 14일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교통법규

위반자 및 준수자에 대한 自動車保險料 差等化 方案을 발표한 바 있음.

о 그러나, 동 방안에 대하여 일반시민 및 언론 등에서 과다 할증적용 등

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보다 세밀한 통계분석 및 여론수렴과정(공청

회 개최)을 거쳐 2000년 9월 1일 계약부터 적용키로한 바 있음.

<制度改善의 主要 內容>

□ 할증 및 할인 대상자

о 교통법규위반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자에 한하여 할증

о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할인대상 포함

□ 할인·할증율 및 적용방법

о 현행 사고에 따른 할인·할증율의 평가방법중 사고원인별 점수제 폐

지(중복할증 해소)

о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할증토록 최저 한도 설정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의 차등적용은 교통사고율
의 감소를 가져와 교통사고로 인한 社會的 費用을 감소시키고,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적용의 衡平性을 도모하는 반면, 보험료 수
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

할증대상
- 뺑소니·음주·무면허 운전은 1회 이상인 자
- 중앙선침범·속도위반·신호위반은 2회 이상인 자

할인대상
-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는 자
- 경미한 법규위반자(벌점기록이 없는 법규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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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보험회사간의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차별화 유도

□ 적용대상 차종 및 적용 운전자

о 대상차종 : 개인계약만 적용

· 법인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료 확보 곤란

о 적용운전자 : 記名被保險者

· 현행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체계와 중복할증을 피하기 위하여 기명

피보험자의 기록만 이용

□ 법규위반실적 적용대상기간 및 시행시기 등

о 대국민 홍보부족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하여 향후 기록만 반영

о 중대법규위반자의 기록이 장기간 적용되는 경우 법규준수의식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어 평가대상기간을 단축함(3년→2년)

<制度改善의 影響>

□ 交通事故率의 減少

о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과 교통법규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율을 감

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할증율 5∼10%한도내
- 뺑소니·음주·무면허운전 : 10% 적용
- 할증율 최저적용한도 : 5%

할인율 10%한도내 - 10% 한도내에서 보험회사 자율적용

평가 대상기간 실적반영기간 최초 시행시기

2년(최초 1년)
99년 5월 1일∼2000년

4월 30일
2000년 9월 1일
계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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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자간 위험도에 따른 保險料의 合理的 差等化 도모

о 법규위반자와 준수자의 사고위험도 차이를 반영하여 가입자의 위험도

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의 합리적 차등화 도모.

□ 긍정적 효과를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환원

о 동 제도도입의 효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또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호전되어 가입자

에게 保險料 引下惠澤이 돌아가게 됨.

□ 保險料 收入에 미치는 影響

о 할증율만 최대로 적용할 경우 : 0.7% 보험료 수입 증가

о 할증율 10%, 할인율 10% 적용시 : 5.0% 보험료 수입 감소

о 사고원인 적용의 폐지 : 0.3% 보험료 수입 감소

(박중영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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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低金利가 支給能力에 미치는 影響: 美國의 경우

<美國의 低金利 基調>

□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금리수준은 경기의 擴張局面과 下降局面에 따라

소폭의 조정을 거듭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

고 있음.

о 3개월 재무성증권수익율(Treasu ry Bill Rate)의 추이를 보면 1982년에는

10.67%에 달하였으나 1990년에는 7.51%로 낮아졌고 1999년 4월에는

4.41%로 낮아졌음.

□ 미국의 저금리 기조는 人口構造의 老齡化,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 등과 같

은 요인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о 현재 미국에서는 베이이 붐 세대의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들은

머지않아 退職世代가 될 것임.

1. 경 영 일 반

저금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資産의 短期化ㆍ債務의 長期化 현
상을 심화시켜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威脅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1> 미국의 재무성증권수익율 추이
(단위: %)

82 85 88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4

10.67 7.48 6.69 7.51 5.41 3.46 3.02 4.27 5.51 5.04 5.07 4.91 4.41

자료: IMF, Intern ation al Fin an cial Statistics,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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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의 消費性向은 높은 반면, 노령 세대의 소비성향은

낮은 편이므로 인구구조가 노령화될수록 상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낮아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감소하며 그 결과 利子率도 낮아지게 됨.

о 인터넷 상거래는 中間去來商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품가격을 引下시키고 그 결과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

도록 유도함.

<低金利가 保險社의 支給餘力에 미치는 影響>

□ 長期的인 지급능력 측면에서 보면 저금리가 고금리에 비해 더 위험

о 高金利는 타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탈과 같은 一回的인 문제를 야기하

지만, 만약 보험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채무의 市場價値가 감

소하게 되므로 財務健全性은 오히려 높아짐.

о 저금리 하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保障收益率의 매력이 증가하므로

解約率이 감소하고, 契約維持率이 증가하여 채무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보험사의 지급능력은 악화됨.

о 전통적인 變動年金商品이나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외부대출은 2% 수준

에서 가능한데 계약자들에게는 4%의 확정금리를 보장하므로 계약유지

율이 높아져 보험사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GAAP 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의 時價評價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о 현재 確定給付年金은 7∼8%로 할인되어 계산되지만 저금리로 인해 4%

수준으로 인하된다면 기존 채무의 가치는 2배로 증가하는 셈이며 추가

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о 그러나 GAAP 회계기준상 未實現利益이 채무증가를 相殺하지 못함

о 저금리 환경하에서 회사의 주요 채무가 long-tailed 상품이라면 보험사

의 지급능력은 크게 위협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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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應方案>

□ 생보사가 처한 저금리 딜레마에 대한 대응은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事後

處防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事前豫防이 바람직함.

□ 실질적으로 기존 계약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으며 將來契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예방책이 있을 뿐인데 이들 예방책 역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о 支給能力은 자산운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상

선물, 콜 등의 옵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재무건전성 확보

о 기존 계약을 적정가격의 계약으로 轉換시켜 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키

도록 노력

о 確定金利 상품의 판매 제한

о 최저이자율을 고정금리보다는 變動金利로 조정하도록 全美監督官委員

會(NAIC)와 國稅廳(IRS) 등에 로비

<示唆點>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의 노령화,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 안정적인 經濟

成長으로의 진입 등과 같은 요인으로 향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어 생보사는 저금리 하에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됨.

о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高率의 확정금리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며, 저

축성상품의 판매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금리리스크가 적은 保障性

保險의 판매에 주력해야 할 것임.

о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자산의 단기화와 채무의 장기화에 따른 지급능력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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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연구원)

나-. 美國 保險産業의 99년 10대 主要 論點

□ 보험회사들은 보다 어려운 세계 및 국내 보험환경에 직면하여 있음 .

о 예를 들면, 過多 保有能力, 선진국시장의 낮은 성장률, 소비자기호의

변화,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은 보험회사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о 또한, 전통적인 경쟁에 의해 촉발된 문제는 전적으로 새로운 접근방법

으로 소매시장에 진입하는 非傳統的 競爭者에 의해 보다 가속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미국 보험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1999년의 보

험산업 10대 주요 논점들은 아래와 같음.

<美國 保險産業의 主要 論點>

□ 株主價値(Shareholder Value)에 대한 인식 증가

о 과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주주가치가 세계의 보험경영진에게

經營成果를 측정하는 궁극적인 척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

о 경영성과가 가장 좋게 나타난 미국 보험회사들의 장부가치 대비 실제

가치의 비율(price-to-book ratio)이 10년전에 비해 거의 2배가 되었음.

о 그러나, 보험자의 평균 자기자본수익율은 다른 금융분야에 비하여 뒤처진

5% 내외에 불과함.

99년 미국 보험산업의 주요 논점들로는 주주가치의 인식증가,
인수합병 및 경쟁의 심화,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보험회사들
이 향후 급변하는 보험시장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화요소들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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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引受合倂(Consolidation) 활동의 증가

о 미국 보험산업의 인수합병 활동은 98년 하반기에 급속히 감소하였으

나, 99년에는 경영성과가 저조한 자본(underperforming capital)과 진

입장벽의 완화 등에 의해 보다 활성화될 것임.

о 일부 회사들은 그들의 사업전략을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회사를

인수하여 그들을 재빨리 재조직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 世界化(Globalization)의 進行

о 세계의 10대 보험국이 세계 보험료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о 향후에도 선두권에 있는 보험회사들은 매력적인 신시장으로 진출할 것임.

· 남미시장 : 시장의 크기

· 유럽시장 : 경제적 장벽의 철폐로의 이행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부유럽의 개발시장 : 높은 성장율

о 세계시장으로의 업무확대를 위한 세가지의 일관된 추이가 나타남 .

· 국경간 거래의 증가(growing cross-border transactions)

· 세계경영모델로의 이전(transition to global operating model)

· 세계적인 상표(global branding)

□ 世界經濟(World Economy) 현황의 변화

о 세계경제는 1998년 말에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위기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新興市場으로 확산됨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음.

о 그러나, 향후 견실한 자산구조를 가진 보험회사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 회사를 인수할 수 있으며, 신흥시장경제가 회복될 때 그들은 많은 수

익을 볼 수 있음.

о 세계 주요 금융기관의 고위경영진들은 향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신흥시장이 그들 성장계획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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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競爭(Competition)의 深化

о 보험회사 경영진은 은행과 뮤추얼펀드를 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생각

하였으나, 현재 그들은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소매금융 서비스시장에 진입하

고 있는 비전통적인 경쟁자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음.

о 은행들도 광범위한 지점 네트워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제고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음.

о 보험자들도 은행과 판매제휴를 시도하고 있고, 저축기관의 인수와 설

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退職者貯蓄과 소매투자기금을 흡수

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보험자가 종합뮤추얼펀드를 인수하고 있음.

□ 顧客忠誠度(Cu stomer Royalty)의 提高

о 전형적으로 금융서비스 기업에 있어 수익의 80% 이상이 20%의 고객

에 의해 창출되며, 신규고객은 수년간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о Frederick Reichheld에 따르면, 만약 평균적인 회사가 생명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고객 유지율을 약 5% 증가시킨다면, 그 종목에서

수익을 8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함(그림 1 참조).

о 경영진은 기존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利益創出의 주된 요소라

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1] 고객충성도와 이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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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고개
유지
율이
5 %
증가
할
때의
이익
증가
율임
.
자료: Th e Loyalty Effect, Frederick Reichh eld

□ 技術(Technology)의 向上

о Y2K 관련 지출이 세계적으로 155억$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선두 보험회사는 고객유치를 위해 IT 투자를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о 전략적인 IT 투자는 향후 몇 년간 연간 1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며, 1999년에 보험회사가 그들의 IT 자원을 보다 전략적인 분야-콜센타,

전자상거래, 판매의 자동화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배치할 것으로 예

상됨.

□ 판매채널(Distribu tion)의 다양화

о 보험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 이상이 대리

점과 브로커가 계속하여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믿었으며, 거의 같은 수준의 응답자가 콜센터 및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음.

о 다양한 판매채널이 향후에 생활의 한 방식이 될 것이므로, 보험자가 성

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수많은 판매채널을 통합시켜야 함.

□ 人力資源(People)의 育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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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보험자들은 유연하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창조적이고, 팀워크를 높이

고 또한 서비스와 가치를 전달하는 정열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유치

하고 보유·계발시켜야 하며, 이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

о 그러나, 현재 보험경영진에 대한 보수나 명예가 타 산업에 비하여 낮

은 것으로 나타났음.

о 보험회사에 종사하는 인력의 50%∼75%가 35세 이하이며, 학사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이 교육을 받았고 재능있는 인력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반면,

그들이 특정회사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덜 의존적이라는 것이며, 특

히 경쟁회사의 전방위적 공격(인력채용)에 직면할 수 있음.

□ 監督規制(Regulation & Legisltion)

о 미국 시장이 규제개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금융서

비스 산업은 계속하여 잡다한 규제에 직면해 있음.

о 미국은 보험자와 은행이 타산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럽

과 일본에 비하여 규제가 엄격한 상태임.

о 은행과 보험회사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는 Glass-Steagall 등의 법률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1998년에 실패함에 따라 미국의 금융서비스 환경

은 여전히 규제적인 환경에 처해 있음.

(박중영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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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日本 大型生保(7개사)의 支給餘力比率과 收益力 低下 趨勢

□ 일본의 대형생보 7개사가 발표한 ' 99년 3월기 결산에 따르면, 日本生命과

明治生命을 제외한 대형 5개사는 支給餘力(Solvency Margin)비율을 向上

시키긴 하였지만, 保險販賣의 不振과 超低金利에 의한 運用難으로 收益力

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생보 7개사의 경영능력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後順位貸出借入을

실시한 住友生命(최고: 1,700억円), 第一, 安田, 三井, 朝日生命은 지급여력

비율을 향상시켰지만, 후순위차입을 하지 않은 日本生命과 明治生命은 동

비율이 저하되었음.

о 1년전에 비하여 지급여력비율이 90%나 저하한 日本生命(相互會社)은

금년 7월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基金을 1,200억円 증액할

99년 3월 결산에서 일본 생보사의 支給餘力은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으나 收益力은 다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계속되는 逆마진
의 발생속에서 향후 자산의 健全性 確保와 支給餘力의 계속적인
增强이 최대의 현안과제로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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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임.

о 安田生命도 300억円 증액, 自己資本을 증강하여 지급여력비율의 향상

을 도모할 계획임.

о 다만, 一時的으로 지급여력비율을 향상시키더라도 그 健全性을 維持할

수 있을지는 향후의 收益力에 달려있음.

□ 자산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日本生命과 安田生命의 2개사는 收益

力도 있고 또한 總資産에 대한 業務純益比率도 1.5%로 最高水準인데 반

하여, 朝日生命은 업무순익이 前期의 半이하로 감소하여 總資産에 대한

業務純益比率이 대형사 중에서 유일하게 1% 미만이 되었음.

[그림 1] 일본의 생보상위 7개사의 經營能力 相關圖

- 74 -



해외보험동향

<표 1> 일본의 생보상위 7개사의 經營能力

(단위: %, 億円)

註 : 業務純益相當額은 경상이익에 유가증권관계손익(일반계정만), 대출금상각,

개별대손충당금순산입액, 특정해외채권충당계정순산입액을 더한 것임

□ 일본의 생보 각사는 每期決算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할 配當金總額을 前年

度와 同水準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利子·配當收入 등의 安定收益에서 부

족한 금액을 주식·채권 등의 保有資産賣却을 통하여 確保해 오고 있음.

о 每期 안정적으로 확보해 오던 利子·配當收入은 고수익율채권의 상환

으로 7개사 모두 감소하였음.

о 利子·配當收入이 資産運用收益 전체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日本,

第一, 明治生命이 각각 80%대로 높은 편인데, 株價沈滯 등에 의한 자

산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만큼 주식이나 채권의 賣却에 의존

치 않고 결산을 종결지을 수 있었음.

<표 2> 일본의 생보상위 7개사의 자산운용수익 내역('99년 3월 말)

(단위: 억円)
註: 1) 괄호안은 이자배당금수입, 유가증권매각익은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기타
는 전년동기대비실적.

2) 이자배당수입비율 = 이자배당금수입 / 총자산운용수익

о 한편, 住友, 朝日, 安田, 三井生命 4개사는 利子·配當收入比率이 5∼

60%대로 日本生命 등과는 兩極化現象을 보이고 있음.

о 三井生命은 주식매각, 住友와 朝日은 채권매각을 통하여 收益을 確保

日本 第一 住友 明治 朝日 三井 安田

Solvency Margin 비율
' 99년 3월 말 849.9 662.1 589.5 706.1 688.8 519.6 727.2
前年同期對比 -90.0 30.0 63.3 -13.8 34.0 28.0 79.1

業務純益(상당액)
' 99년 3월 말 6651 3106 3005 1733 948 1116 1835
'98년 3월 말 6769 4546 4542 2444 2161 1775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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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특히 有價證券의 評價法을 종전의 低價法에서 原價法으로

變更하였는데 거액의 자산매각은 資産의 健全性 惡化에 연결되었음.

□ 2000년 3월 결산기에도 長期化되고 있는 超低金利로 利子·配當收入의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期待收益率이 다소나마 높은 外債나 社債 등

에의 투자를 확대하는 생보사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1社當 440억∼3,600억円에 달하는 逆마진부담이 있고 보험판매의

부진으로 생보사 최대의 수익원인 死差益이나 費差益도 縮小될 전망임.

* 일본 생보사에서 逆마진이란 利子·配當收入이 調達코스트(豫定利率)에 不足한 것을

말하며, 현재 대형사의 旣契約 平均豫定利率은 4 % 정도임.

□ 앞으로도 保有資産의 賣却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株價下落

이 계속되고 長期金利가 上昇전환하면 이익발생의 根原인 未實現利

益은 減少할 것이므로, 회사에 따라서는 資産賣却에 의한 이익실현에

도 限界에 이르는 곳도 속출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음 .

이자배당

수입

利子配當

收入比率
유가증권

매각익합계
채권매각익 주식매각익

외국증권

매각익

日 本
13,301
(-2.9)

2,714
(-8.9)

947
(1,298)

555
(601)

1,211
(1,079)

81.2
(80.6)

第 一
7,971
(-6.2)

1,463
(-47.1)

369
(708)

804
(1,411)

288
(644)

82.4
(74.2)

住 友
6,077
(-6.4)

3,086
(-34.3)

1,985
(3,467)

519
(542)

581
(685)

64.1
(55.3)

明 治
4,719
(-2.5)

1,013
(17.8)

178
(146)

172
(102)

663
(612)

80.4
(79.8)

朝 日
3,126
(-8.6)

1,418
(-52.2)

915
(629)

178
(2,289)

324
(46)

66.0
(51.2)

三 井
2,797
(-0.4)

1,671
(- 33.4)

313
(197)

453
(550)

904
(505)

59.2
(63.0)

安 田
2,764
(-3.6)

1,081
(-39.9)

227
(490)

441
(569)

412
(740)

65.4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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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생보업계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의 미실현이익 등 과거에 축적해

온 財務餘力의 格差가 현재의 경영격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는 바,

о 일본생보 각사가 契約者의 信賴를 다시 回復하기 위해서는 經營合理

化의 가속과 運用效率의 向上에 의해서 經營能力을 提高하는 計劃을

계약자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절실하다 하겠음.

(정봉은 팀장)

라 . 保險詐欺에 대한 美國 保險業界의 對應

□ NICB(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는 차량도난을 포함한 손해보험

분야에서의 보험사기 규모가 약 260억$(지급보험금의 15%)에 이를 것으

로 추정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는 500억$ 이상일 것이라고도 추정하고

있음.

о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Conning & Company

의 연구에 의하면 健康保險 사기규모는 950억$에 이르고 있으며, 생명

및 障碍保險 사기규모도 50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о 화이트컬러의 범죄로서 보험사기는 소득세 회피(incom e tax evasion)

미국에서 보험사기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미국 보험업계는 특별조사부서 설치, 데
이터베이스 공유,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대중의 의식제고 등 제반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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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가는 두 번째로 큰 범죄임.

□ 보험사기는 控除金額을 충당하기 위한 차량정비소의 수리비용 과다청구

와 같은 단순한 사례부터 고객의 의료비용을 조작하는 부정직한 의사, 지

압치료사와 변호사들의 복잡하고 조직화된 공모 등 다양함.

о 조작된 교통사고, 방화, 조작된 주거 및 상가의 도난, 의사/ 지압치

료사/ 변호사의 공모, 과잉진료, 근무지에서의 의도된 상해 등

□ 保險業界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대책들을 채택·운영해 오

고 있음.

о 가장 주목할만한 두 가지 수단은 클레임 특별조사부의 설치 및 컴퓨

터기술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임.

о 보험사기의 逆效果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보험사기 방지기술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많은 단체들을 설

립·운영하고 있음.

о 시/ 주/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보험사기국의 설치, 보험사기를 중범죄로

분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차량도난방지법(Anti-Car

Theft Act)의 제정 등 입법적인 활동도 추진하고 있음.

<保險詐欺 對應의 障碍要因>

□ 一般大衆의 態度

о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음.

о Insurance Research Council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0%가 수년간

클레임없이 지불한 보험료를 보상받기 위해서 과잉의 보험금청구는

수용할만한 것이라고 느낀다고 결론지었으며, 응답자의 22%는 공제금

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증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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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內部問題

о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즉, 보험료는 보험비용

의 함수이며, 보험사기는 주요 비용요소라는 사실에 관하여 일반대중

에게 교육하는데 실패하였으며, 더욱이 보험자는 종종 의심이 가는 사

기의 경우에도 기소하는데 실패하였음.

о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SIU부서의 운용 등과 같이 보험사기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보험자들도 이러한 노력을 단순히 클레임을 거절하는데 사용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직한 피보험자 및 청구자가 다른 보험자들을 속

이도록 하고 있음.

□ 利害集團間의 葛藤

о 변호사 및 손해사정인은 배상금의 일정비율을 보수로서 받음에 따라

보험금을 과잉청구하도록 유도하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보수체계에 관

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

력하지 않고 있음.

□ 이외에도,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단체들이 언제나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기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о 또한, 불공정한 클레임 관행법 (u n fair claim p ractice law s)에 기인

하여 보험자에게 부과된 제약은 잠재적인 보험사기 사례를 추적

하는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M acCarran -Fergu son Act의

폐지 주장 등이 보험사기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음 .

<保險詐欺의 效果的 對應 方案>

□ 메사추세츄주의 보험사기국(Insurance Fraud Bureau) 모델을 채택

о IFB는 메사추세츄주의 개별 보험사업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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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타 주는 주보험감독청내에 설치되어 적은 예산으로 운영됨.

о 이러한 非政府團體는 뛰어난 보험사기 조사요원, 법정회계, 클레임 및

조사에 기초한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음.

о 또 다른 효익은 IFB 모델이 기본적인 클레임 비용의 통제로 자동차보

험과 勤災保險料率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는 것임.

о 州保險詐欺局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감독관이 선출될 때마다 지도력의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비정부기관인 IFB는 새로운

보험감독관에게 필요한 학습곡선(보험사기 방지활동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관련단체·관련인과의 협조관계 창출 등)문제를 제거하여 비효

율적인 행정변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

□ 데이터베이스 情報의 共有

о 모든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여타 보험사기 관련단체에 의

해 접근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о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전문가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접근할 필요

가 있음. 즉, 데이터베이스를 크로스체크하는 능력은 보험사기방지 전

문가에게 클레임과 손해자료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며, 이러한 것은 보

험사기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임.

о 다만,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고려 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정보에의 접

근은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설계되어야 함.

□ 보험료 사기를 포함한 보험사기 대응노력의 확대

о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노력은 클레임측면에 제한되지 말아야 하며, 보

험자는 보험료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SIUs를 설치하여야 함.

о 주보험사기국의 임무가 필요하다면 보험료 산출단위에 대한 허위보고

(잘못된 등급코드의 사용, 부정확한 급여의 제공)의 발견 및 起訴를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장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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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변화 유도

о 보험업계의 교육적인 노력과 결합하여 뉴스 미디어에 의해 생성된 추

가적인 대중성은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대중화시켰으나,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미디어와 일반대중에 접근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와 관련단체에 의

한 현재의 캠페인은 계속되어야 함.

- 보험업계는 보험사기탐지에 성공한 사례를 대중에게 알려야 함.

- 보험사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 利害集團間에 발생하는 갈등의 제거 등

о 변호사 및 손해사정인에 대한 보수체계를 성공보수체계에서 고정보수

체계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о 보험사기 專門家의 양성 등

(박중영 선임연구원)

가 . 日本ING生命 , 일본 최초의 「變額年金保險」開發

□ 일본에 변액보험(종신형, 유기형)이 도입된 것은 1986년이지만, 변액연금

보험이 개발·도입된 것은 처음임.

* 영국은 69년에, 미국은 70년대 중반에 개인변액연금보험을 도입하였음

□ ING생명 변액연금보험의 特徵은 다음과 같음.

2 . 상 품

일본IN G생명이 99년 4월부터 일본 최초로 個人變額年金보험을 개
발·판매하였는 데, 초저금리시대의 성장형보험상품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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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보험료의 설정과정이 알기 쉬운 保險料基準 방식으로 납입보험료는 일정.

о 연금은 보증기간부 종신연금과 확정연금 중에서 선택 가능.

* 확정연금은 5, 10, 15, 20년

о 연금액을 定額으로 선택할 수 있음.

·예를 들면, 퇴직시까지는 실적배당으로 적극적인 운용을 하도록 하고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定額年金으로 선택할 수 있음.

о 特別計定은 세계주식형, 일본주식형, 세계채권형, 일본채권형, 단기금

융시장형의 5가지 종류이며, 積立金은 5가지 종류의 특별계정을 自由

롭게 선택할 수 있고 수수료없이 계정간 移動을 시킬 수 있음.

о 보험료납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급부금이 지급되며, 피보험자

의 고도장애시에는 보험료 납입은 면제됨.

□ 保障內容

о 年金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일에 생존해 있는 경우 연금(기본연금 + 변동연

금액)을 지급.

* 변동연금액은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하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

о 死亡給付金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연금지급개시일까지의 사이에 사망한

경우 死亡給付金(死亡日의 積立金額 ＋ A × 5%의 금액)을 지급.

* A : A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資金이 豫定利率에 의해 적립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의 금액

о 死亡一時金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최종연금 지급일의 전일 사이에 사

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

-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보증기간중의

최종연금 지급일의 전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 적립금 중 보증기간의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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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別計定의 資産運用

о 원칙적으로 ING생명이 직접 특별계정을 운용하지만, ING그룹내의 자

산운용전문회사가 협력체제(副運用會社)를 갖추어 대응.

- 副運用會社 : ING Investment Management, BBL Asset Management

(정봉은 팀장)

나 . 日本AIU,「Media Protection Program」開發

□ AIU는 신문·통신·방송·출판·인쇄·광고업 등의 미디어 관련업종을 대

상으로한 신상품「Media Protection Program」을 개발하였음.

о 동 상품은 작년 동사가 독자적으로 인가를 취득하여 판매를 시작한

包括職業賠償責任保險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 신용훼손,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에 관계된 손해배상청구는 담보의 대상

AIU는 신문·통신 등의 미디어 관련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
예훼손,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신상품 「Media
Protection Program」을 개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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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되었음.

□ 「Media Protection Program」은 미디어 관련 기업의 니드에 부응하기

위해서 방송사업특약, 출판사업특약, 광고사업특약을 새롭게 개발하여 폭

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о 다만, 특허권침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담보의 대상에서 제

외하였음.

о 동 프로그램은 영문보험약관을 채용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에서의 클레임에도 대응할 수 있음.

□ 대상시장은 매스컴 관련기업으로 국내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기

업에서부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기업까지 그 대

상으로 하고 있음.

о 대규모기업 대상으로 세계적인 리스크에 해당하는 월드와이드 커버를

준비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은 被保險者의 전문업무 수행 중 부당행위에 의해 타인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방어)비용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고클레임의 예는 다

음과 같음.

□ 通信社, 出版社, TV국

о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활동 중인 일본인 대학교수와 딸이 누군가에 의

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처에 관한 의혹보도가 대대

적으로 있었음.

о 이에 대해 당사자는 통신사, 출판사, TV국 등에 총 1억 8천만엔의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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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聞社

о 자녀의 性的 장난을 보도한 신문사가 부주의하게도 용의자의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그 사진이 틀린 사진이었기 때문에 용의자로 소개된 당

사자가 그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음(방어비용 25만 달러, 손해

배상액 백만 달러 이상).

□ 出版社

о 어느 남자배우가 여장한 합성사진을 허가없이 게재한 월간지의 출판

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LA 연방지방재판소는 150만

달러의 지급을 출판사측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하였음.

□ 이외에도 포스터나 광고 등의 오류에 의한 클레임과 취재과정에서 입수

한 정보가 의도하지 않게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名譽毁損 등의 사례가

많이 있음.

(박중영 선임연구원)

다 . J & H Ma rs h & McLe nnan, 「Net Secure T M」開發

□ 미국의 브로커사인 J & H Marsh & McLennan이 전자상거래 기업의 필

수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인 「N et SecureT M」을 개발하고, AIG,

J & H Marsh & McLennan사는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N et SecureT M」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
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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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bb, Lloyd 's of London, Zurich Financial Group 등 대형사들이 판매

하고 있음.

□ 동 상품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음.

о 知的財産權을 포함한 전자정보자산의 손실이나 도난

о 네트워크와 w ebsite의 불통 또는 방해에 의해 발생한 수입손실

о 신용카드 정보의 도난

о 전자상거래상 상호 연관되어 있는 거래기업의 손실로 인해 입은 간접손실

о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

о 저작권 침해, 중상, 비방, 거짓광고 등으로 인한 침해

□ 동 보험은 최고 200만$까지의 손해를 담보하며, 가입시에는 IBM이나 기

타 전문적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 시스템의 전반적인 진단 및 w ebsite에

대한 모니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電子商去來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2000년대에 보험에서 담보해야 할 중

요한 위험의 하나이며, 전문가들이 선정한 미래의 보험위험은 다음과 같음.

о Year 2000 문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내재된 위험

о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о 성희롱 및 차별 등 고용관련 클레임

о 유전자변형 등 유전공학 관련 문제 등

(박중영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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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美國 生保의 募集人 販賣比率 減少 豫想

<판매채널 現況과 展望>

□ Conning & Company가 실시한 調査結果에 의하면 향후 미국 생보의 판

매채널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통적인 모집인

(agent) 조직의 약화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판매채널의 발전임.

о 현재 생보 판매의 82%에 달하는 모집인의 비중은 과거 10년 동안 매

년 1%p 정도 감소해왔으나 향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 매년

2%p 이상 감소하여 5년 후에는 6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募集人의 시장점유 감소분은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s), 은행, 直接販

賣, 職團販賣(workplace marketing), 料率見積販賣(quote lines), 인터넷 등

의 판매채널이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о 이와 같이 미국 생보사들이 전통적인 모집인의 비중을 낮추고 代替的

인 판매채널의 비중을 높이려는 이유는 이들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

렴하기 때문임.

о 보험사들의 자체 전망에 의하면 5년 후에는 재무설계사와 은행의 비중

이 약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직접판매 6%, 職團募集 2%, 요율견

적판매와 인터넷이 4%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68% 정도를 전

통적인 모집인 조직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조사됨.

3 . 마 케 팅

미국의 생보사들이 低費用의 판매채널로의 移行을 추구함에 따
라 향후 5년 동안 전통적인 모집인의 판매비율이 현행 82%에서
크게 감소하여 6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조사되었음

- 87 -



해외보험동향

<所得水準別 細分化>

□ 消費者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세를 보이는 판매채널이 달리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되었음.

о 高所得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는 재무설계사의 비중이 25%를 차

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中間所得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서는 직접판매의 비중이 12%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о 인터넷은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 모두에서 중요한 판매채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о 미국의 인터넷 사용 가구는 1998년 현재 300만 세대에 머물고 있으나

2000년까지는 약 1,600만 세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주목할만한 판매채널이 될 것임.

□ 이미 미국의 생보 모집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광범위한 금융서비스

를 제공하는 모집인과 그렇지못한 모집인 사이에 隔差가 발생하고 있음.

о 향후에는 새로운 金融技法의 활용 여부가 모집인의 생존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

<示唆點>

□ 우리나라의 경우도 價格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각 보험사는 상품별ㆍ가입

대상별 最適의 판매채널을 정비해야 될 시점에 있음.

о 미국,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 생보의 판매채널도 현재

모집인 중심(우리나라의 모집인 비중은 FY'98 초회수입보험료 기준

74.0% 정도임)에서 탈피하여 판매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의 다양한 니드

를 수용할 수 있는 補完的인 판매채널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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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연구원)

나 . 日本 損害保險의 價格自由化 以後 保險料 競爭入札

□ 일본의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카르텔요율로 각사가 同一料率을

적용해 오던 것을 98년 7월 1일부터 요율자유화가 진행되어 각사가 자

율적으로 요율을 산출·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о 이러한 자유화의 흐름은 保險料의 競爭入札이라는 무한경쟁을 초래하

게 되었음.

о 보험의 競爭入札은 이제까지의 보험업계 상식으로는 매우 드문 일이었

음. 왜냐하면, 카르텔요율체제하에서 각 보험회사의 요율은 거의 동일

하였고, 契約의 決定的 要因으로 작용한 것은 대개 人脈이나 系列 등

人的·組織的인 關係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임.

о 그러나 금융빅뱅에 의해 보험요율이 자유화됨으로써 보험회사는 獨自

的인 料率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價格競爭이 이루

어지게 되었으며, 경쟁입찰은 자유경쟁의 가장 최초의 격돌인 셈임.

□ 保險料 競爭入札의 具體的 事例와 기업(소비자)의 保險料入札制度 導入

о 일본의 국제적인 교육기관에서 국제적인 保險仲介人을 개입시켜 보험

입찰을 하였는 바, 그 結果 보험료는 종전의 거의 折半수준까지 할인

되었다고 함.

- 동 보험입찰에 낙찰된 곳은 외국보험사가 아닌 일본보험사였는데,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보험입찰의 가장 중요한 점인 自社의 最

小ㆍ平均費用과 최적언더라이팅 포인트를 정확히 분석하여 입찰가

격을 제시하는 데 있어 일본보험사들이 외국계보험사에 비해 노하

일본에서 '98년 7월 1일 損害保險의 料率自由化 시행과 함께 保
險料競爭入札制度가 나타났는데 일본 보험업계는 경쟁입찰 현상

의 擴散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對應을 서두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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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면에 있어 낙후되어 있다는 점임.

о 일본내 유명사립대학에서도 火災保險의 경쟁입찰을 하였는데, 동건은

종전에 보험료가 연간 1억円 정도였었는데 경쟁입찰 결과 30% 정도

인하된 7,000만엔까지 할인되었음.

о 또한 지명도가 있는 모 벤쳐기업에서는 보험구입시 入札에 의하도록

入札制度를 도입하였는데 연간 보험료 2,000만엔 정도의 계약에 대해

입찰에 의해 보험료를 구입한 바, 보험사는 약 40%의 할인을 제시하

였다고 함.

□ 保險料入札制度의 확산시에는 보험업계에 위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о 아직 경쟁입찰을 도입한 기업(소비자)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기업간의

情報交換이나 言論의 報道 등에 의해 향후에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보

험구입을 하는 기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의 보험사들이 이미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경쟁입찰 등에 대

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의 보험사들이 護送船團方式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익숙하지 못하고 무리한 가격제시를

할 가능성이 있음.

□ 向後 일본에서는 치열한 가격경쟁의 결과 무조건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분별없는 價格引下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이

에 따라 업계 전체적으로 담보력의 안정기에는 가격할인경쟁이 심화되고

담보력이 부족할 시에는 보험료인상을 하는 所謂“Underwriting Cycle”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임.

о 경쟁입찰제도하에서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

사의 最小ㆍ平均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

구되고 있음.

(정봉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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